




[한국언어과학회 2021 여름학술대회] Zoom 접속 주소

회의 주소

https://pusan.zoom.us/j/85714090668?pwd=eVh1MzVJd1dGR04wSXhVQmVLalVKdz09

회의 ID: 857 1409 0668

암호: 123456





한국언어과학회 2021 여름학술대회
“4차 산업 시대 언어학의 진화”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장소: 온라인(Zoom)
주관: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주최: 한국언어과학회

12:50 ~ 13:00   개회식             회장 권연진(부산대)

분과
시간

1분과 (음운/형태/통사) 2분과 (의미/화용) 3분과 (코퍼스) 4분과 (응용/언어교육)

좌장(사회): 
김동국(영산대)

좌장(사회):
박기성(부산대)

좌장(사회):
장세은(한국해양대)

좌장(사회):
김양희(안동대)

13:00
~

13:30

제 목 Who left? Construction 
and EPP-Puzzle

은유적 표현에 의한 
부각과 은폐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사태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E

Research on 
Covid-19 English 

Education: Students’ 
Perspectives ◯E

발 표 권기양(영산대) 김철규(경성대)    슈  린(대련해사대) & 
장세은(한국해양대)

허선민 & 이강영 
(충북대)

토 론 장경철(부산대) 박기성(부산대) 이제영(전주대) 조윤경(부경대)

13:30
~

14:00

제 목

Interaction between 
Syntax and External 
System :Evidence 
from Fragmentary 

Questions in Korean

Korean Hotels' 
Responses to Negative 

Online Reviews: 
A Genre Analysis

Function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rhetorical move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in Applied 

Linguistics ◯E

L2 Learners’ Perceptions 
of Online English 
Learning in the 
Post-Corona Era: 

Focusing on Affective 
Factors and Language 

Proficiency

발 표 전혜원(부경대) 안병길(경상대)  리앙 쉬아오레이 & 
장세은(한국해양대) 신유선(순천대학교)

토 론 권기양(영산대) 김소영(동명대) 홍지윤(한국외대) 오준일(부경대)

14:00
~

14:30

제 목 동사이동과 짝병합에 
대한 소고

Functional Linguistic 
Perspective on Twitter 

Hashtag: What the 
Patient31 Tells Us ◯E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글쓰기 과업에서 
언어형태의 복잡성이 

주목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발 표 김대익(영산대)

최예슬(Daedeok 
Highschool) & 
민수정(Kongju 

National University)

장세은, 이성화, 박호민
(한국해양대) 조윤경(부경대)

토 론 이성용(고신대) 남정미(신라대) 김철규(경성대) 이현정(부산대)

좌장(사회): 
황규홍(동아대)

좌장(사회):
김수태(신라대)

좌장(사회):
이성용(고신대)

좌장(사회):
우길주(부산교대)

14:30

~
15:00

제 목
한국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의 발화 운율 
분석 연구

 How to Fall in Love: 
은유와 세계의 
인지적 해석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E

한국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의 직접 화행 

능력의 선별적 장애 

발 표

이수미(Univ. of Arizona, 
Linguistics),

정세영(Columbia Univ,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이영인(Univ. of Hawaii at  

Manoa, Linguistics), 
이경숙(한신대 재활의학과), 
정석진(세원영유아아동상담
센터), 조숙환(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은일(부경대)
치 양(대련해사대), 

장세은, 박호민 
(한국해양대) 

이영인(Univ. of Hawaii at 
Manoa, Linguistics), 

이수미(Univ. of Arizona, 
Linguistics), 

정세영(Columbia Univ.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이경숙(한신대 재활의학과), 
정석진(세원영유아아동상담
센터), 조숙환(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토 론 최영이(부산외대) 오준일(부경대) 안병길(경상대) 박희준(부산가톨릭대)



◯E  = Presentation in English

15:00

~
15:30

제 목

일본어 설정음 
구개음화와 파찰음화에 

대한 조음적 이해: 3D 혀 
모델 시뮬레이션과 
신경망 학습의 활용

직시적 도치 구문의 
의미적 특성

(Semantic Properties
 of Dexis Inversion 

Construction)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E

수어코퍼스 기반한 
농인 초등 언어교과목 

교재 개발을 위한 
증강현실 적용방법에 

대한 방향 모색

발 표 장하연(부산외대) 남소영(부산대) 왕 메이한(한국해양대) 권순복(부산대)

토 론 강은지(부산대) 정현경(신라대) 리앙 쉬아오레이 
(한국해양대) 박희준(부산가톨릭대)

15:30
~

16:00

제 목 한국어 겹자음 
실현과 운율 강화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발 표 김정윤 & 강은지
(부산대) 최영주(조선대)

토 론 장하연(부산외대) 장세은(한국해양대)

16:00

~

17:00

초청
특강

박진호(서울대):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사회: 강은지(부산대), 토론: 장세은(한국해양대)

17:00 ~ 17:30 연 구 윤 리 교 육  : 편집위원장(이원빈, 대전대)    
             

17:30 ～ 18:00

학술상 시상식

 
 정  기  총  회   진행: 총무이사(홍신철, 부산외대)



Contents

메인세션 (개회식, 초청특강, 연구윤리교육 및 총회)

•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 3
/ 박진호

1분과 (음운/형태/통사)

• Who left? Construction and EPP-Puzzle ···························································································· 39
/ 권기양

• Interaction between Syntax and External System :Evidence from Fragmentary Questions in 
Korean ····················································································································································· 45

/ 전혜원

• 동사이동과 짝병합에 대한 소고 ·············································································································· 55
/ 김대익

• 한국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의 발화 운율 분석 연구 ·············································································· 63
/ 이수미, 정세영, 이영인, 이경숙, 정석진, 조숙환

• 일본어 설정음 구개음화와 파찰음화에 대한 조음적 이해: 3D 혀 모델 시뮬레이션과 신경망 학습의 활용 ·· 85
/ 장하연

• 한국어 겹자음 실현과 운율 강화 ·············································································································· 99
/ 김정윤 & 강은지

2분과 (의미/화용)

• 은유적 표현에 의한 부각과 은폐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사태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 111
/ 김철규

• Korean Hotels' Responses to Negative Online Reviews: A Genre Analysis ······························ 131
/ 안병길

• Functional Linguistic Perspective on Twitter Hashtag: What the Patient31 Tells Us ············ 143
/ 최예슬 & 민수정

•  How to Fall in Love: 은유와 세계의 인지적 해석 ············································································ 153
/ 김은일

• 직시적 도치 구문의 의미적 특성 (Semantic Properties of Dexis Inversion Construction) ········· 157
/ 남소영

•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 159
/ 최영주



3분과 (코퍼스)

•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 181
/ 슈린 & 장세은

• Function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rhetorical move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in 
Applied Linguistics ······························································································································· 205

/ 리앙 쉬아오레이 & 장세은

•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 219

/ 장세은, 이성화, 박호민

•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 241
/ 치양, 장세은, 박호민

•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 261
/ 왕 메이한

4분과 (응용/언어교육)

• Research on Covid-19 English Education: Students’ Perspectives ·········································· 293
/ 허선민 & 이강영

• L2 Learners’ Perceptions of Online English Learning in the Post-Corona Era: Focusing on 
Affective Factors and Language Proficiency ·················································································· 301

/ 신유선

• 글쓰기 과업에서 언어형태의 복잡성이 주목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 313
/ 조윤경

• 한국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의 직접 화행 능력의 선별적 장애 ··························································· 321
/ 이영인, 이수미, 정세영, 이경숙, 정석진, 조숙환

• 수어코퍼스 기반한 농인 초등 언어교과목 교재 개발을 위한 증강현실 적용방법에 대한 방향 모색 ···· 337
/ 권순복



개회식, 초청특강, 연구윤리교육 및 총회

메인세션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4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6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8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0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1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2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1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4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1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6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1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8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1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0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2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2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2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4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2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6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2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8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2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30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3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32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3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34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통사구조와 한국어 특징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

3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36



음운/형태/통사

제1분과





Who left? Construction and EPP-Puzzle

3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40



Who left? Construction and EPP-Puzzle

4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42



Who left? Construction and EPP-Puzzle

4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44



Interaction between Syntax and External System :Evidence from Fragmentary Questions in Korean

45

Interaction between Syntax and External System

:Evidence from Fragmentary Questions in Korean

Haewon Je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Fragmentary Questions (FQs) in Korean are 

characterized by prosodic realization, and to show that FQs are best analyzed in 

terms of movement of remnants to the edge of root sentences followed by clausal 

ellipsis. In support of the movement and ellipsis analysis for FQs, we examine 

connectivity effects such as Case and word order restriction that suggest the 

existence of an underlying full-fledged clausal structure. Furthermore, we show 

that a contrastive topic element must precede a wh-phrase in multiple FQ. 

Specifically, we argue that the landing site for a contrastive topic (Top-FocP) is 

higher than the landing site for a wh-phrase (FocP) in the CP periphery. FQs in 

Korean are sensitive to prosodic constituent structures, which yield ambiguity. Ahn 

and Cho (2012) present the ambiguity retained in FQs. They observe that 

nwukwu is ambiguous between indefinite interpretation ‘someone’ and 

wh-interpretation ‘who’. 

(1) A. Chelswu-ka    nwukwu-lul   manna-ss ni?  (K)

Chelswu-nom  who-acc      meet-past q

‘Who did Chelswu meet?’

‘Did Chelswu meet anyone?’

B. Kulssey, kulem  Yenghi-nun?  (FQ)

well      then    Yenghi-top

‘Well, then, who did Yenghi meet?’

‘Well, then did Yenghi meet anyone?’

C: Kulssey, kulem Yenghi-nun  manna-ss ni?

well      then   Yenghi-top  meet-past q

‘Well, then did Yenghi meet anyone?’

* ‘Well, then, who did Yenghi meet?

(Ahn and Ch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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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and Cho (2012) observes that nwukwu is ambiguous between indefinite 

interpretation ‘someone’ and wh-interpretation ‘who’. For instance, (1A) is 

interpreted as either a Yes-No interrogative with indefinite object or a 

wh-interrogative question. The ambiguity is retained in FQ, as shown in (1B). 

However, the null object construction in (1C) is unambiguous, where the null part 

is only interpreted as an indefinite noun, not as a wh-phrase. The availability of a 

wh-phrase interpretation in (1B), which is absent in (1C), shows that FQ in 

Korean cannot be derived from argument ellipsis of a wh-phrase. In this paper, I 

present there exists different scope behavior, and if we treat prosodic properties 

as one that occurs to satisfy an interface need relating to contrastivity and its 

scope of FQs in Korean, I believe this will lead u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language works.

2. Properties of Fragment Question (FQ) in Korean

The derivation of FQ in Korean can be assimilated to that of FA in English, 

involving focus movement and TP ellipsis. Research on fragmentary sentences, 

specifically Fragment Answers (FAs) for wh-questions, has yielded a number of 

important observations and consequences for the study of ellipsis in general. 

Specifically, much attention is paid to how to derive a fragmentary expression that 

nonetheless yields a full-fledged clausal interpretation. For instance, the FA 

uttered by the speaker B in (2) consists only of the focused phrase Alex that 

corresponds to the answer for the wh-phrase who in Speaker A’s utterance, yet 

the FA has the same interpretation as the full-fledged sentence Beth is bringing 

Alex.

(2) A:  Who is Beth bringing?

B:  Alex.  (FA)

(Merchant 2004: 661)

There have been at least two approaches for FAs: the ellipsis approach and the 

direct interpretation approach. The ellipsis approach assumes that an apparent 

fragmentary expression is underlyingly a full-fledged clause and the ellipsis 

applies to the clause, except for the focused remnant. Specifically, Merchant 

(2001, 2004, 2006) suggests the movement and ellipsis approach, where FAs are 

derived by the movement of a remnant to the CP domain, followed by clausal 

deletion. (see also Morgan 1973, 1979; Park 2005; Ahn and Cho 2006; 

Nichigauchi 2006,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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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Chelswu-nun Yenghuy-eykey  mwues-ul  cwess ni?  (Korean: K)

Chelswu-top Yenghuy-dat     what-acc   gave q

‘What did Chelswu give to Yenghuy?’

B: Wine ipnida.

wine  cop

‘Wine.’

A: So-Yun-eykey-nun?  (FQ)

So-Yun-dat-top

‘To So-Yun? (Intended: What did Chelswu give to So-Yun?)’

(Maeda and Jeon 2019: 174)

   In (3)1), Speaker A’s second utterance only consists of So-Yun-eykey with 

the topic marker nun. Yet, they yield a wh-interrogative interpretation without the 

presence of an overt wh-phrase. Maeda (2019) presents that such topic-marked 

remnants are constructed as a contrastive topic of the interrogative clause, and 

such a fragmentary expression with a contrastive topic remnant is derived by 

deleting a full-fledged interrogative clause. She argues that the derivation of FQ 

involves movement of a remnant and clausal deletion. For explicitness, we suggest 

th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for FQs in Japanese and Korean, as is 

schematized in (4).

(4) [Top-FocP remnanti Top-Foc[FocP  (wh)  Foc [TP  ti  (wh)  ]]]

(Maeda and Jeon 2019:174)

   A configuration for FQ is illustrated in (4). Since Top-FocP projects above FocP 

in the left periphery, a remnant moves to a higher position than a (covert) 

wh-phrase. Maeda and Jeon (2019) following Merchant (2001, 2004) and Aelbrecht 

(2010), among others, assume that a head with [E]-feature licenses the ellipsis of 

its complement. The assumption that FQs are derived by clausal deletion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FQ reflects the interpretation of a linguistic antecedent 

(cf. Li 2016); For instance, FQ (the second utterance of A) in (3) is interpreted as 

a wh-interrogative sentence, mirroring the wh-interrogative interpretation of its 

antecedent (the first utterance of A).

(5) a. Chelswu-nun  So-Yun-eykey-nun  mwues-ul cwess ni? 

Chelswu-top   So-Yun-dat-top     what-acc gave q

b. PF:  So-Yun-eykey-nun    mwues-ul  Chelswu-nun cwess　ni? 

c. LF:  So-Yun-eykey-nun    mwues-ul  Chelswu-nun cwess　ni? 

1) The Korean data given in (3) are actually based on the Japanese data examined by Maed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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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the phenomenon of missing phrasal constituents (known as “ellipsis”), 

mwues-ul  Chelswu-nun cwess　ni? in (5b) needs to be speculated : If [E]-feature 

is employed to license the deletion of elided constitutions, can it be deleted at PF 

or at narrow syntax (NS)? If so, why and how? To give a plausible solution, we 

should focus on how to treat elided part of FQ that is “unpronounced” at Phonetic 

Form (PF), but there is at Logical Form (LF) like (5b,c). Put differently, what are 

the licensing conditions on putative missing material? In the minimalist program, the 

output of the syntactic derivation is shipped to the semantic and phonological 

interfaces, namely LF and PF, referred to as the Conceptual-Intentional system 

(CI) and the Sensori-motor system (SM), by the process of Spell-Out (or 

'Transfer'). This paper also aims to present the possibility that Transfer play a 

crucial role in ellipsis phenomena, specially in FQ in Korean.

   Fragment Question (FQ) in Korean can be analyzed as FA in English (Merchant 

2004) by assuming that FQ involves fragment movement and TP ellipsis.

(6) A: Chelswu-nun Yenghuy-eykey    mwues-ul cwess ni?

Chelswu-top Yenghuy-dat what-acc gave q

‘What did Chelswu give to Yenghuy?’

B: Wine ipnida.

wine  cop

‘Wine.’

A: So-Yun-eykey-nun?  (FQ)

So-Yun-dat-top

‘To So-Yun? (Intended: What did Chelswu give to So-Yun?)’

(7) A: Ken-wa Mari-ni nani-o ageta no?   (Japanese)

Ken-top Mari-dat what-acc gave q

‘What did Ken give to Mari?’ 

B: Hanataba  desu. 

bouquet   cop

‘A bouquet.’

A: Yumi-ni-wa?  (FQ)

Yumi-dat-top

‘To Yumi? (Intended: What did Ken give to Yumi?)’

(Maeda and Jeon 2019:174)

 

In (6) and (7), Speaker A’s second utterance only consists of Yumi-ni/So-Yun-eykey 

with the topic marker wa/nun. Yet, they yield a wh-interrogative interpretation without 

the presence of an overt wh-phrase. These examples show that such topic-marked 

remnants are construed as a contrastive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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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Lobeck (1990,1995)’s proposal that there exist common properties among 

N’-deletion, VP-deletion, and sluicing, they all involve the deletion of the functional 

head-complement. She further claims that these major cases of ellipsis bear the 

same structural requirement. In other words, these all involve functional heads 

(D,T,C), and the deletion of the complement is allowed only when the Spec position 

is filled. Merchant (2001)`s proposal deploying an ellipsis feature [E] that occurs 

on the licensing head and triggers deletion at PF of its complement implies that 

the licensor and the elided part are always in a head-completion relation. The 

examples are presented below in (8).

(8) a. John can play five instruments, and Mary can play six [e].

b. John can play the guitar and Mary can [e] , too.

c. John can play something, but I don’t know what [e].

(Merchant 2013:3)

 Each case of ellipsis in (8) are illustrated in (9).

(9)

FQs in Korean are depicted as below.

(10)

As sketched in (8-10), with this background in place, including FQs, various 

types of ellipses can be unified in one single deletion site. In accordance with 

Takita et al. (2016), den Dikken (2008), and Ko (2011), I propose that there 

must be a functional head H mediating the remnant (Constrastive Top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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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ded material in FQs in Korean that can salvage remnants from labeling failure at 

NS. For expository convenience, let us revisit the generalization of Lobeck (1991, 

1995), and present the structure of FQs in Korean in (12). 

(11) a. [vP   V°[E]   [VP ... ]]        (VP-deletion)

b. [TP   T°[E]   [vP   [VP ... ]]]      (vP-deletion)

c. [CP   C°[E]   [TP [vP   [VP ... ]]]]   (TP-deletion)

Lobeck (1991, 1995)

(12)    [FP   F°[E]   [TP [vP   [VP ... ]]]]   (TP-deletion) : FQs in Korean 

3. How to Transfer

   In the recent Minimalism, the operations that hand SOs generated by syntax to 

SEM and PHON are called Interpret2) and Spell-Out3), respectively (cf. Chomsky 

1995, Lasnik et al. 2005). In the recent Minimalist framework, the way the structure 

is mapped to PF and LF has become more refined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Spell-Out (Uriagereka 1999, Chomsky 2000, 2001, among others).

   Phase Theory (Chomsky 2000, 2001, 2004, 2007, 2008) posits that Spell-Out 

is cyclic, occurring more than once at structural points called 'phases'. More 

specifically, upon the completion of a phase, the complement of the head of the 

phase is removed from the syntactic derivation, and transferred to the interfaces. 

As widely adopted view of the syntax-interfaces is that narrow syntactic 

processes (Merge) precede Spell-Out and Transfer4). In other words, once a 

particular domain (phases) is spelled out, it is no longer accessible to syntax.

(13)

(adapted from Citko 2014)

2) Citko (2014) presents a term Interpret-Out that describes transfer to C-I interface. 
3) There are two kinds of Spell Out: Single Spell Out and Multiple Spell Out (Uriagereka, 1999). The 

former has only one point at which syntax could 'communicate' with phonology and semantics called 
Single Spell Out and the latter occurs more than once per derivation.

Citko (2014)
4) In current minimalist program, the notions Spell-Out and Transfer are no longer differentiated in a stric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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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ko (2014) claims that Non-Simultaneous Multiple Transfer is well designed 

to handle a situation in which a given element is phonologically visible in one 

position but semantically visible in another position. Marušič and Zaucer (2006) 

and Marušič (2005,2007) deployed Non-Simultaneous spell-out as a derivational 

mechanism, and well explained two distinct yet very similar phenomena, Total 

reconstruction and quantifier raising. Non-simultaneous Spell-Out to the two 

interfaces has already been proposed in Megerdoomian (2003), Felser (2004), and 

Wurmbrand & Bobaljik (2003) is also hinted at in Sauerland and Elbourne (2002) 

and offered as a possibility.

Let us examine a conventional way of Transfer in Minimalist Program.

(14) {PH XP,  {H, YP } }         (Chomsky 2013, Chomsky et al 2019)

(15) a. What does John like?

b. {CP What,{C,{TP John, {T, {<what>, {<John>, v-like }}}}}

If we do Transfer in a conventional way like (14), Complement of Phase head all 

eliminated, and there only remains {CP What,{C}}.

Shim (2021) presents an alternative way as depicted below. 

(16) WS =  {PH XP,  {H, YP } } (Shim 2021)

In previous section, I propose that there must be a functional head H mediating 

the remnant (Contrastive Topic) and elided material in FQs in Korean 

(17) [ remnanti [FP  F°[E]  [TP  ti (wh) ]]]

4. Puzzles : Sensitivity to Prosodic Constituency

In the Minimalist literature, many researchers have independently made numerous 

proposals that emphasize the role of the interaction between syntax and phonology 

and showed that such approaches indeed help us account for certain phenomena 

that have remained problematic for purely syntactic approaches. (Bobaljik 1994, 

1995, Bošković 2001, Bošković and Lasnik 2003, Ćavar 1999, Embick and Noyer 

1999, to appear, Fox and Pesetsky 2005, Franks 1998a, Franks and Bošković 
2001, Halle and Marantz 1993, Harley and Noyer 1999, Ishihara 2003, 2004, 

Kandybowicz 2006, Kayne 1994, Merchant 1999, 2001, Nunes 1995, 2004, 

Pesetsky 1997, Selkirk 1995, 1997, Stjepanović 1999 , among many others).

   Ishihara (2002), for example, attempts to incorporate the phenomen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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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scope and prosody correspondence in Japanese into the more general patterns 

of focus phonology, arguing that the wh-intonation contour in Tokyo Japanese 

exhibits "Focus Intonation.“ Jung(2010) argues that for the phonological phrasing 

of a wh-phrase and its associated complementizer, the syntax-phonology 

interface is sensitive to syntactic features such as [+Q], [+QFoc] and [+Wh], 

which are derivational residues of the syntactic computation.

   An(2007) argues based on a set of novel data from Korean and Japanese that

RNR is sensitive to the prosodic constituent structure – in particular, the I-phrase

structure – of a sentence. 

(18) Mary-nun wusumyense cilmwunha-nun     haksayng-ul   ttayri-ess-ta.
M-top     with.a.smile  ask.a.question-rel   student-acc   hit-past-dec

(Kang and Speer 2005)

(19) a. High reading

‘With a smile on her face, Mary hit the student who was asking a 

question.’

b. Low reading

‘Mary hit the student who was asking a question with a smile on his face.’

What is interesting is that disambiguation of this sentence is done by prosody, so

that the two readings in (18) correlate with the position of a pause surrounding 

the adjunct phrase. More concretely, if the adjunct phrase is parsed into the same 

I-phrase with the subject, the sentence only receives the high reading, as shown 

in (19a). In contrast, if the adjunct phrase is parsed into the same I-phrase with 

the object, the sentence only receives the low reading.

   Ishihara(2002 et seq.), among others, argues that the domain of the intonation 

contour of wh-questions in Tokyo Japanese, which always exhibits Focus 

Intonation (FI), coincides with the scope of wh-questions, and that such FI-scope 

correspondence is a direct consequence of Multiple Spell-Out (MSO) (see also 

Kratzer and Selkirk 2007). 

   Jung(2010) argues the prosodic properties of wh-questions in Busan Korean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in that they reflect syntactic information quite faithfully 

but with differentiating devices of intonation contour. Based on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ion of wh-scope and prosody in Busan Korean. Let us 

visit the data (1) here as (20). 

(20) A. Chelswu-ka    nwukwu-lul manna-ss  ni?  

Chelswu-nom  who-acc      meet-past  q

‘Who did Chelswu meet?’

‘Did Chelswu meet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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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ulssey, kulem  Yenghi-nun?  (FQ)

well      then   Yenghi-top

‘Well, then, who did Yenghi meet?’

‘Well, then did Yenghi meet anyone?’

(Ahn and Cho, 2012)

In section 1, I presented there exists scope ambiguity in(19 B) explored by Ahn 

and Cho(2012). They show two different interpretation of FQ in Korean. 

(21) B. Kulssey, kulem  Yenghi-nun?  (FQ)

well      then    Yenghi-top

‘Well, then, who did Yenghi meet?’

‘Well, then did Yenghi meet anyone?’

‘Din’t you meet Yenghi ?’

 (21B) is interpreted as either yes-no interrogative or wh-interrogative. 

Interestingly, however, it can be interpreted as ‘Din’t you meet Yenghi ?’with 

lowering intonation. I present there exists one more meaning that is captured from 

FQ, Yenghi-nun. How the nature of the correlation of wh-scope and prosody can 

be captured in the current minimalist theory? The intonation of the sentence in 

question simply serves to signal which structure is being used.  I believe this will 

lead u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languag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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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이동과 짝병합에 대한 소고

김대익
(영산대학교)

1. 서론

최소주의에서 동사이동(verb movement)은 언제나 논란이 되어왔다. 동사이동은 통사부에

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위반하여 Chomsky(2001)까지 통사부이동이 아니라 PF

이동이라고도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동사이동 중에 V-to-v이동은 통사부이동

으로 인정하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병합(merge)의 측면에서 인접이동(adjunction)으로, 

순서가 없는 일반병합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짝병합(Pair Merge)이 되는 독특한 이동을 

한다고 한다(Chomsky 2015, 2017). 하지만 이런 짝병합의 동사이동은 최근 최소주의

(Chomsky 2017, 2019)의  7가지 격식(desiderata)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Chomsky(2017)의 7가지 격식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짝병합되는 V-to-v*이동

이 통사부에서 적합한 이동이 되는지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동사이동

2.1 동사이동의 예문들  

(1)   [CP     C    [TP    T    [vP    v    [VP  V ...]]]] 

              ↑          ↑            ↑     

              T-to-C(2c)        v-to-T(2b)      V-to-v(2a) 

▷  V-to-v* 이동    (2a)

▷  v*-to-T 이동    (2b)

▷  T-to-C 이동(V2) (2c)

▷ 동사의 위치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해석은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래서 

동사이동은 구문의 해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2.2 동사이동의 특성

□ 동사와 접사(affix)와 의 결합으로  함께 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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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동 제약(Head Movement Constraint:이후 HMC) 

(4) Head Movement Constraint (Travis 1984: 131)

An X0 may only into the Y0 which properly governs it.

2.3 동사이동의 병합 방법

(5) a. 대체(substitution)이동

b. 인접(adjunction)이동

     

(6) a. XP  

            X’

       X        YP

       ↑             Y’

               Y

b. XP  

              X’

           X     YP

        X             Y’

             ↑    Y

 

           

□ 인접이동방법과 통사부에서 많은 제약들과 충돌.

▷ 확장조건(extension condition)1)을 위배(anti-cyclicity).

▷ 성분통어(c-command)를 위배함2).

▷ 연쇄일률성조건(chain uniformity condition)을 위배.3) 

▷ A-over-A 규칙을 위배. A-over-A원칙이란 A가 같은 성향의 A범주가 갇혀있는 경

우([A..[A..]]), 후자 A는 전자 A의 바깥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규칙이다. 즉 동사기 인

접 이동하여 (6b)처럼 [.. X0 [X0 Y0..]]로 된 경우 X0+Y0같은 동사 핵인 X0를 벗어나

서 이동할 수 없다. 

3. 동사이동과 병합

3.1 통사부에서의 동사이동

□ 동사이동은 통사부는 이동

1) The Extension Condition (Chomsky 1993: 23)
GT and Move α extend K to K’, which includes K as a proper part.

2) Proper Binding Condition (Fiengo 1977: 45)
In surface structure S, if [e] is not properly bound, then S is not grammatical 

3) Chain Uniformity Condition (Chomsky 1995: 253)
A chain is uniform with regard to phrase structur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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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R(V)-to-v*이동 

b. [ <R, v*>  [tR DP]] 

c. ..   R   

        R      v* 

3.2. 동사이동과 짝병합

▷Chomsky(2013, 2015)의 일반병합.

(10) Merge (a, b) = {a, b} 

(11) Pair-merge (a, b) = <a, b>

▷ Epstein, Kitahara, and Seely(2016)의 bridge-verb construction  

(13) What do you think that Bob read?

a.                             [Bob read what]

b.                      C [Bob read what]

c.                 [awhat C [Bob read what]

d.           [β R  [awhat C [Bob read what]

e.     [ v*uϕ  [β R [awhat C [Bob read what]

f. [<R, v*> [β tR    [awhat C [Bob read what]

(14) External Pair-Merge of R to v* (Epstein, Kitahara, and Seely 2016)

R and v* can be each taken directly from the lexicon and externally 

pair-merged together.

(15) What do you think that Bob liked

a.   <R, v*>

e. [ <R, v*>      [awhat C [Bob like what]]

c..                          [Bob like what]

b.                        C [Bob like what]

c.                 [awhat C [Bob like what]]

d.           [β R  [awhat C [Bob like what]]]

e.    [ v*uϕ  [β R [awhat C [Bob like what]]]

3.3. Chomsky의 7 격식

(17) Seven Desiderata

a) Descriptive adequacy (DA)

b) SMT(Strong Minimalist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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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stricting Computational Resources (RCR)

d) Determinacy

e) Stability

f) Recursion

g) Strict Binary

(18) What do you think that Bob liked?

a. <R, v*>

b. [awhat C [Bob like what]

c. <R, v*>  [awhat C [Bob likes what]

(19) {{a,b}, {c, d}}

(20) John likes Mary

a. [ R, DP ]

b. [ DPϕ  [R [ tDP ]]

c. [ v*uϕ  [ DPϕ  [R [ tDP ]]

d. [ <R, v*> [ DPϕ  [tR [ tDP ]]

4. 짝병합과 자질공유

4.1 짝병합과 일반병합의 비교

(21) a. Set-Merge (a, b)={a, b} 

b. Pair-Merge (a, b)=<a, b>

(22) Pair-merge

“But it is an empirical fact that there is also an asymmetric operation of 

adjunction, awhich takes two objects β and a and form the ordered pair <a, β> 

a adjoined to β   (Chomsky 2004: 117-118)

(24)

      c. Pair-merge (c, {a, b})={a, b}, {b, c}  -->

              a       b      c

(25) Primary plane vs Separate plane (Chomsky 2004: 117-118)

“Given the basic properties of adjunction, we might intuitively think of a as 

attached b on a separate plane, with b retaining all the properties on the primary 

plane,“ the simp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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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R

       R    v*

(27) <a, b> -SIMPL--> {a, b}

4.2. 짝병합과 자질공유(feature sharing)

(28) <R, v*>--> 자질공유 --> [R-v*] 

▷ 이런 <R, v*>의 짝병합을 자질공유로 단일한 [R-v*]로 변환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언

어이론에서 좋은 장점들이 생긴다. 

▸첫째는 병합상의 다지배구조를 회피할 수 있다. 짝병합이 되면 {a, b}, {b, c}와 같은 

다지배구조가 되지만 자질공유를 통해 {c, {b, a}}와 같은 일반적인 병합이 된다.

▸둘째로 접사의 상태를 통사부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hosmky(2004)의 기

본 비행기와 기본비 행기와 분리된 비핵기(separate plane)의 개념을 제거할 수 있다. 

즉 또 다른 동사와 접사의 이동위치를 알 수 있다. 짝병합으로 v*가 접사가 되어 통사

부에서 보이지 많으면 어형부나 LF에서 접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

서 통사부에서 접사가 보여야 한다. 또한 [R-v*]에서 접사 v*가 통사부에서 보이므로 

국면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Epstein, Kitahara and Seely(2016)가 제시한 다리

동사구문의 분석에서도 잘 설명할 수 있다.

▸셋째로 Chomsky(2004)의 문자화 과정에서 적용되는 짝병합을 일반 병합으로 바꾸는 

단순화과정 (simplification operation)을 제거할 수 있다.

▸넷째로 Chomsky(2017)의 7가지 격식을 준수한다. <R, v*>가 자질공유로 단일한 어

휘[R-v*]가 되면 {a, {b, {c, d}}}와 같은 병합이 되어 기술적 타당성이나 RCR 및 

determinacy와 stability alc strict binary를 다 준수하는 건강한 병합이 된다. 

▸다섯째 [R-v*]가 단일한 SO가 되어 병합되므로 확장조건을 준수하며 a-over-a제약

도 [R-v*]가 하나의 단일한 요소가 되어 관련이 없어지므로 통사부제약들을 위배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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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적 표현에 의한 부각과 은폐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사태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1)

김철규
(경성대학교)

1. 연구의 사회적 배경과 연구 질문

이 논문에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후 ‘코로나19’라고 함) 사태를 다

룬 신문기사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이 어떤 

개념적 은유를 구체화시킨 것인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 개념적 은유들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인식의 틀인 프레임(frame)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개념적 

은유와 프레임을 통해서 부각(highlighting)되는 것과 은폐(hiding)되는 것은 무엇인지 비

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는 SARS-CoV-2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중국 우

한에서 2019년 12월에 집단 발병한 폐렴의 원인을 밝히던 중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1) 

2021년 현재도 바이러스 감염이 진행 중이다.2)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이상 시행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었고, 

그 결과 경기 침체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

나19 감염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신문도 국

내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보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을 은

유적으로 표현한 다양한 예들을 찾을 수 있었다.

(1)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다. 

.... 코로나 전투 최일선에서 뛰는 의료진의 번아웃(Burnout·소진)을 우려하는 목소리

가 나온다. (중앙일보, 2020년 3월 30일)

(2)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큰 불길을 잡고 잔불 끄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남아 

있는 불씨는 점화력이 강력하다. 불씨가 큰불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집단감염을 차단하

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향신문, 2020년 3월 22일)

 * 이 논문은 2021년 5월『언어과학』28권 2호(pp.49-78)에 게재되었습니다.  
** 경성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출처: 대한감염학회 http://www.ksid.or.kr/rang_board/list.html?num=3414&code=ncov_faq
2) 세계 보건 기구(WHO)에 따르면 2021년 5월 11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162,177,376건의 발병이 확인되었고 

그 중 3,364,178명이 사망하였다(출처: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현황판 https://covid19.who.int/) 대한민국
도 현재 누적 확진자 132,290명, 사망 1,903명에 이르고 있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년 5월 17일
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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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쓰나미에 떨고 있다. 방파제가 될 600억 달러 규

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성사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중앙일보, 2020년 3월 23일)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낯선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이라는 목표영역(target domain)이 ‘전쟁’, ‘불’, ‘쓰나미’와 같이 우

리에게 보다 익숙한 근원영역(source domain)으로 사상(mapping)되어 우리 안에 개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념적 은유를 위해 어떤 근원영역을 선택하느냐에 따

라 목표영역(target domain)의 특정 측면은 부각되는 반면, 다른 측면은 은폐되는 일이 발

생한다(Lakoff and Johnson 2003: 10). 정치나 경제 분야 관련 보도에서는 개념적 은유

를 통해서 특정 이념이 부각되거나 은폐되는 일이 발생한다(김주식, 2011; 제민경·구본관, 

2014; 최영주, 2018; 나익주, 2019). 이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 지구적 감염상

황 보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개념적 은유를 통해서 표현되는 과정에서 이념보다는 과학적 사

실들과 사회적 현실이 불균등하게 부각되거나 은폐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아래의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다.

연구질문 1: 신문 보도에서 코로나19 사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보도

되는가?

연구질문 2: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은 어떤 개념적 은유들을 구체화시킨 것인가?

연구질문 3: 이러한 개념적 은유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프레임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부각

되거나 은폐되는 과학적 사실들과 사회적 현실은 무엇인가? 

이 연구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2절에서 개념적 은유이론, 3절에서 질병 

관련 은유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4절에서 연구방법론을 구성

하겠다. 이후 5절에서는 분석 자료에서 유추되는 개념적 은유들과 연관된 프레임들이 어떤 

과학적 사실들과 사회적 현실을 부각시키고 은폐시키는지 논의하겠다.

2. 개념적 은유 이론과 프레임

아리스토텔레스의 Poetics 이후 은유는 언어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 언어사용 

방법에서 벗어난 새롭고 극적인 언어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여겨져 왔다(권연진, 2017). 

하지만 1980년대 이르러 이러한 고전적인 은유관은 Lakoff & Johnson(2003)의 

Metaphors We Live By에서 제기된 개념적 은유 이론에 의해서 큰 변화를 맞는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 언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들 안에 담겨 있는 개념적 은유에 주목

하고 은유의 영역을 단순한 수사법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인지적 기제를 이루는 정신 작용으로 확대시킨다. 개념적 은유 이론의 핵심은 우리가 인

지하려고 하는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보다 구체적인 근원영역에 사상하여 목표영역을 이해하

려는 정신적 기제가 은유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유적 표현인 ‘They have never won 

an argument with her.’는 개념적 은유인 [논쟁은 전쟁이다](ARGUMENT IS WAR)가 

언어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근원영역의 여러 양상(aspect)들에 목

표영역인 ‘논쟁’의 특정 양상들이 사상되는 과정이 수반된다. 즉 이 개념적 은유는 논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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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사람들이 논쟁 상대자에 대항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상대의 논리를 비판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쟁에서 적을 막고 공격하는 양상과 대응된다는 우리의 사고 과정을 담고 있다. 

Lakoff와 Johnson에 따르면 개념적 은유를 위해서 어떤 근원영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 목표영역의 특정 양상은 부각시키고 그 이외의 양상은 은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은유는 논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적인 양상은 부각시켜 

보여주지만, 논쟁 과정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논쟁 당사자들 사이의 

협조적인 관계들은 은폐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은유를 통한 개념화 과정에서 불균형적인 부

각과 은폐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성은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프레임의 형성에 영향

을 미친다. 프레임 개념은 사회학, 인공지능, 의미론 등 이미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개념이다3). Lakoff(2014)는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게 하고 때로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창조하는 정신적인 구조물들(mental structures)을 프레임이라고 하였다. 

그는 인간이 어떤 단어를 들으면 인간의 뇌 안에서 그와 관련된 프레임이 활성화되어 우리

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정신적 구조물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Semino et 

al.(2018)은 프레임을 “세상의 특정한 측면과 관계가 있고, 의사소통하고 행동할 때 기대와 

추론을 발생시키며 특정한 어휘문법적 선택과 연결이 되는 약간의 배경지식”이라고 정의한

다. 나익주(2019: 5-6)는 “프레임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구조화된 체계로서 세

상을 바라보는 창”이기에 “우리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구조화하고 우리의 사유 방식을 형성

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지각 방식과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였다.

Lakoff(1991)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에 미국의 참전을 정당화하

기 위해 사용된 은유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은유가 현실을 위험한 방식으로 은폐하게 된다

면 은유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은유는 현실의 특정한 측면을 부각하고 은

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재(實在)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Lakoff(2014)는 프레임을 통해서 은유가 가질 수 있는 선별적 부각과 은폐의 부정적

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는 뇌가 이해하라고 허락한 것만 우리가 이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우

리의 뇌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짓는 정신적인 구조가 프레임이며

(p. xi) 우리는 언어를 통해 프레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프레임은 우리가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이끈다고 하였다.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들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특정 은유적 표현에 우리가 반복적

으로 노출된다면 은유적 표현 이면에 있는 개념적 은유는 우리의 사고과정에서 무의식적으

로 프레임으로 작용하게 되며4)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추론, 평가, 감정에까지 특정한 방식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실험적 연구에서 밝혀졌다(Potts & Semino, 2019 참조). 

개념적 은유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Kim, 2013; 조영순, 

2015; 권연진, 2016; 최영주, 2018; 최재영·권연진, 2018) 개념적 은유가 발생시키는 부

3) 이 용어는 사회학자 Erving Goffman(1974)이 그의 책 Frame Analysis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는 병원
과 카지노와 같은 사회적 기관과 데이트, 쇼핑처럼 관습화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방식은 정
신 구조인 프레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병원 프레임은 그에 속한 사람들의 역할(예: 의
사, 환자, 간호사, 방문자, 경비, 접수 데스크 종사자 등)과 그들의 행동을 결정한다. 또한 Fillmore(1985)의 
틀의미론(Frame Semantics)에서도 인간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경험한 것을 이해하는 이유
도 우리의 머리 안에 인지구조인 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4) Lakoff(2014)는 일단 우리의 뇌 속에 하나의 프레임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그 프레임에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p.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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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은폐에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다. 일부 논문들에서 부각과 은폐에 관한 언급을 부분

적으로 하고 있다. 신선경(2006)은 은유가 설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서 은유가 갖은 부각과 은폐의 기능을 언급한다.5) 제민경·구본관

(2014)은 경제 신문 텍스트에 사용된 은유의 양상을 통해서 은유가 경제 현상을 담화로 구

성할 때 대상을 명명하고 개념화하면서 특정한 관점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다른 측면들은 어

떻게 은폐시킬 수 있는지 언급하였고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중립적이라 여겨졌던 

경제 담화에서도 정치 담화에서처럼 이데올로기의 양극성이 개념적 은유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혔다. 개념적 은유가 갖는 부각과 은폐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김주환(2015)과 김훈기(2017)가 있을 뿐이다. 김주환(2015)은 은유를 통해서 통해 표현

하고자 대상의 특정 부분은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여주지 않는 것을 “걸러내

기”(filtering)라고 규정하고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은유를 통해서 무엇이 걸러지며 강조되

는지 고찰하였다. 김훈기(2017)는 과학기술 담화에서 유전자 변형기술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성을 대중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은유법을 통해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긍정적 

측면은 어떻게 강조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은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연

구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신문사설에서 은유적 표현으로 인하여 부각되거나 은폐

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과 사회적 현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개념적 은유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해 보겠다. 이에 앞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질병에 대한 은유적 표현

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3절에서 정리해보겠다. 

3. 질병과 은유적 표현

개념적 은유이론을 중심으로 질병에 대한 표현을 분석한 연구가 이미 다수 존재한다. 연

구의 초점은 질병을 어떤 근원영역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은유적 

표현이 갖는 영향력에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암과 1980년대 바이러스성 질병인 후천성 면

역결핍증6)(이후 ‘에이즈’라 함)의 창궐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갖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어권에서 질병들은 전투(battle)나 싸움(fight)에 

비교되어졌다(Sontag, 1978; Reisfield & Wilson, 2004; Granger 2014). Sontag(1978)

은 암투병이 ‘war on cancer’와 같이 군사적 은유(military metaphor)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과 ‘Stalinism is the cancer of Marxism.’처럼 부정적인 것이 암에 빗대어 표현되는 것

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암이 계속적으로 악의 전형으로 표현되는 것을 암환자들이 듣는 것

은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숙명론과 가혹한 치료법을 수용하

게끔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악한 일이라고 했다(p.83-85). 또한 Sontag(1989)은 

공공보건교육 현장에서 에이즈는 규칙적으로 사회를 침공하는 적으로 기술되고 에이즈로 인

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싸움, 투쟁, 전쟁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에이즈 치료와 

치료법 발전을 논하는 의료담화에 군사 어휘가 다수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담화 이

외의 영역에서도 에이즈가 외부의 적으로 표현되는 은유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5) 신선경(2006)은 화자의 발화의도에 따라 은유가 원 개념과 보조 개념이 일반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 중에
서 특정한 부분만 부각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은폐시키는데, 이를 통해 원 개념의 부분적 속성이 전체적인 속
성인 것처럼 일반화되어, 청자도 화자의 시각으로 원 개념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은유가 설득의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6)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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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긴급히 동원되어야 하는 정서를 유발시키는데 일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Sontag는 

언어와 오명(stigma)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에이즈를 표현하기 위해

서 사용된 역병 은유(plague metaphor)와 오염원 은유(pollutant metaphor), 죄악(sin 

metaphor) 은유가 에이즈 환자들에게 오명을 씌운다고(stigmatize) 하였다. 그러므로 

Sontag은 질병을 개념화하는데 이러한 은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Ross(1986)

도 질병과 관련된 군사적 은유가 환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을 보다 쉽게 여기

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18).

Wallis와 Nerlich(2005)는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후 ‘사스’라고 함.)7) 유

행 당시 영국의 5대 일간지 보도에서 사스가 은유적 표현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념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 사스 보도에 군사적 은유(military metaphor)를 가장 많

이 사용했던 것과 다르게, 영국의 일간지들은 사스의 성질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killer 

virus, deadly bug, hit list, it claims victims, it lingers on door handles’ 등과 같은 은

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SARS IS A KILLER 라는 은유를 통해서 사스를 가장 빈번하게 개

념화하며, 사스가 사람들과 국가경제에 미친 충격을 언급할 때에는 ‘it slams shares, it 

hurt businesses, it hammered corporations, it knocked profits’와 같은 표현처럼 물리

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존재로 개념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Chiang과 Duann(2007)은 대

만과 중국의 신문에 나타난 사스 관련 보도에서 사용된 개념적 은유인 DISEASE　 IS 

WAR, DISEASE IS A NATURAL DISASTER/A DISASTER IN GENERAL을 통해서 

신문이 가진 서로 다른 정치적 주제(agenda)와 이념이 은유의 사용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

는지 분석하였다.

국내에도 질병과 관련된 개념적 은유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전혜영·유희재(2016)는 

2015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중동호흡기질환(이후 ‘메르스’라고 함)8)에 관한 KBS와 

JTBC의 보도에서 질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적 은유의 종류와 방송국이 가진 이

념이 개념적 은유의 사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두 방송국에서 공

통적으로 메르스가 전쟁, 물결, 인간, 생물, 사물, 불의 개념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되었

으나 KBS에서는 JTBC보다는 정부에 책임이 덜 가도록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을 밝혔다. 

Shin(2016)은 메르스 감염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국내 5대 일간지 헤드라인에 사용된 개

념적 은유에 관해서 살펴 본 결과 메르스는 ‘전쟁’, ‘자연재해’, ‘유기체’ 및 기타 개념으로 프

레임이 형성된다는 사실과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프레임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송현주는 암(2018), 우울증(2019), 코로나19(2020)와 관련된 은유적 표현들 

속에 어떤 개념적 은유가 자리 잡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국내 질병 관련 은유연구에서는 공

통적으로 질병이 어떤 은유를 통해서 개념화되는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은유

로 인하여 부각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

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코로나 19를 보도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적 은유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적 은유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프레임으로 인하여 부각되고 은폐되는 과학적 

사실들과 사회적 현실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보겠다.

4.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7)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8)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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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빅카인즈(www.kinds.or.kr)

를 통해서 수집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1> 참

조).

<표 1>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설정한 빅카인즈 검색 조건 

검색 조선 설정한 조건

(가) 기간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나) 언론사 경향신문, 중앙일보 (가나다 순)

(다) 검색되는 텍스트 유형별 분류 뉴스, 인용문, 사설 중에서 사설에 한정

(라) 분야별 분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IT/과학)

(마) 사건사고별 분류 모든 분야 (범죄, 사고, 재해, 사회)

(바) 검색어 분포 범위 제목 또는 본문

(사) 검색어 코로나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검색기간’은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어 전 세계에 유행한 2020년 1년간으로 하였다. 그리

고 언론사의 이념이 은유의 사용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대표적인 좌·우 성

향의 일간지인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를 고르게 선택하였다.10)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텍스트 보다는 기자와 논설위원의 의견이 보다 직접적으로 피력되는 사설에 은유의 사

용이 빈번할 것이라 판단하여 ‘검색되는 텍스트 유형’은 사설로 선택하였다. 또한 ‘검색어’는 

‘코로나’로 설정하여 사설의 제목 또는 내용에 ‘코로나’가 정확히 한 어휘로 사용된 적이 있

는 텍스트를 선택하여 코로나와 관련된 텍스트가 선택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향신문에서 총 161개, 중앙일보에서는 총 135개의 사설을 수집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은유적 표현의 식별은 기계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수집된 모든 텍스

트를 직접 읽어가면서 분석하였다. 은유의 분석은 비판적 담화분석론(CDA), 개념적 은유 

이론(CMT), 코퍼스 언어학 이론을 적용한 Charteris-Black(2004)의 비판적 은유 분석법

(Critical Metaphor Analysis)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비판적 은유 분석법은 

크게 제 1단계 ‘은유 식별’, 제 2단계 ‘은유 해석’, 제 3단계 ‘은유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제 1단계인 은유 식별 단계에서는 질적 연구 단계로서 직접 읽고 은유적 표현이라 생각

되는 후보 은유(candidate metaphor)들을 선별하였다. 이때 어떤 특정 표현이 ‘인지적’, ‘언

어적’, ‘화용적’ 기준에 부합하면 후보 은유로 판단하였다. 첫째, 인지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근원영역이 갖는 속성과 목표영역이 갖는 속성 사이에 심리적 연관성이 있어서 둘 사이에 

사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둘째, 언어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추상적인 것을 다른 

맥락의 구체적인 것으로 언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거나, 무정물을 다른 맥락의 유

정물로 언급하여 의인화시키거나, 유정물을 다른 맥락의 무정물로 언급하여 비의인화

(depersonification)시키면 언어적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 은유로 보았다. 셋째, 어떤 표현이 

9) 빅카인즈는 국내 신문, 방송 등 총 54개 언론사에서 생산되는 텍스트와 사진을 제공한다. 텍스트는 기간별, 
언론사별, 분야별, 사건사고별, 텍스트 유형별(뉴스, 인용문, 사설)로 검색할 자료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검색어가 분포하는 범위(제목, 본문, 제목+본문)도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0) 연구 초반 자료수집 시, 좌·우성향의 일간지에서 사용된 은유적 표현을 보다 폭넓게 수집하기 위하여 조선
일보와 한겨레신문까지 포함하여 검색하였다. 그러나 검색되는 자료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한정된 시간에 네 
개 신문들의 자료를 다 읽고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중앙일보와 경향신문만으로 자료수집 대
상을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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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영역과 근원영역 사이의 인지적 사상에 그치지 않고 담화를 생산하는 주체의 이념을 담

고 있으며 설득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면 화용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인 신문 사설은 신문의 텍스트 중에서 신문사의 이념을 가장 극명하게 전달한

다. 따라서 사설의 은유적 표현들은 독자들의 의견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내재적 의도

를 가지고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설에 사용된 은유적 표현들은 세 번째 화용

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여겼다. 

제 2단계인 은유 해석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발견한 은유적 표현들을 기초로 하여 개념

적 은유 및 그 개념적 은유가 일관성(coherence)있게 함의(entailment)할 수 있는 “하위

은유(sub-metaphor)”(K�vecses, 2010: 127)들도 식별한다. 

마지막 3단계인 은유 설명 단계에서는 개념적 은유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레임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측면이 부각되어지고 은폐되어 독자들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다.

5. 결과 및 논의

수집한 자료에서 찾아낸 은유적 표현과 여기에서 추론되는 개념적 은유 그리고 이들로 인

하여 활성화되는 프레임은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표 2> 자료 분석 결과

은유적 표현 개념적 은유 프레임
빈도수

(%)

감염병과의 전쟁, 코로나 의병, 코로나 국난(國

難), 장기전, 전시(戰時) 재정, 전쟁 난이도, 코

로나의 공격, 코로나19 전시체제, 코로나19 전

시 상황, 전면전, 방역의 최대 승부처, 코로나

19 확산의 복병, 코로나19 최전선, 총력전, 코

로나 전사(戰士), 선전(善戰), 영웅, 승자, 총알

받이, 코로나19와 악전고투, 코로나 직격탄, 코

로나19 확산의 뇌관, 집단감염의 시한폭탄, 코

로나 재확산의 기폭제, 확진자 대폭발, 재확산의 

촉발점, 감염 폭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략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은 군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은 전장

에서의 포탄으로 인한 충격]

전쟁
48

(50%)

코로나 국난의 불씨, 코로나 확산의 불씨, 코로

나의 새 발화점, 코로나가 번지는 상황, 코로나

의 급한 불, 불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불씨] 화재
14

(14.58%)

집단 감염의 진앙,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 확진

자가 급증하는 제2차 파도, 코로나 쓰나미, 충

격파, 일파만파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지진]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쓰나미]
자연재해

11

(11.56%)

검역망 뚫려, 검역 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촘촘

한 방역망, 지역 방역망 확실히 쳐야, 방역망에 

큰 구멍, 방역 고삐를 죄어야, 매섭게 살아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조치는 그물]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조치는 고삐]
짐승

10

(10.42%)

중소기업에 ‘피니시 블로’를 날리다, 방역의 

허점을 노리다. 경제의 발목을 잡다, 복병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회발전과 안녕을 

저해하는 인물]
사람

7

(7.29%)

터널, 긴 터널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어두운 터널] 터널
3

(3.13%)

총 빈도수
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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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코로나19 관련 개념적 은유들과 프레임

첫째, <표 2>에서 소개한 은유적 표현들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략자]라는 개

념적 은유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국경선을 넘어오는 침략자로 보

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은유가 정합적 체계(coherent system)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Lakoff 

& Johnson, 2003: 87),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투]라는 은유적 함의

(entailment)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침략자’라는 근원영역에 대한 배경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침략자는 우리의 영토, 가족, 자유,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침략자에 맞서 싸운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략자라

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자신의 생명,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일상 등을 앗아갈 수 있

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은 군인]이라는 또 다른 개념적 은유를 함의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

략자라는 근원영역에 사상된다면 이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인력은 침략자에 맞서 

싸워 우리의 영토, 가족,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군인에 사상된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전쟁’ 

프레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은 침략자를 맞서 싸우는 

전사(戰士) 또는 전쟁영웅으로(예(4)), 코로나19환자를 치료에 참여하거나 방역활동에 참

여하는 행위는 전장에서 적군과 싸우는 전투(戰鬪)행위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침략자

를 맞서 싸우는 최전선(最前線)으로(예(5)),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를 전쟁을 하는 전

시(戰時)로(예(6)), 의료인력은 아니지만 방역활동에 도움을 주는 시민들은 의병(義兵)으로

(예(7)), 코로나19 방역을 전 국민이 참전해야하는 전면전(全面戰), 총력전(總力戰)으로 묘

사하는 은유적 표현들이 가능하게 된다(예(8)). 

(4) 그런데 최근 보건의료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코로나 전사’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2020년 11월 10일)

(5) 이런 평가의 이면에 최전선에서 분투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헌신이 있다는 점을 누구

도 부인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20년 11월 10일)

(6) 지금은 경제 비상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처럼 코로나 사태 여파로 전시체제나 

다름없다. (중앙일보, 2020년 6월 12일)

(7) 어려운 시기에 희생정신을 발휘한 ‘코로나 의병(義兵)’의 행동은 모두를 숙연하게 한다. 

(중앙일보, 2020년 2월 28일)

(8) 정부는 단기에 모든 수단을 집중하는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경향신문, 2020년 12월 

6일)

또한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투]에 기초하여 전투에 대한 배경지

식을 통해서 전장에서는 총탄과 포탄이 사용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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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감염사태의 충격은 전장에서의 포탄에 의한 충격]이라는 추가적인 은유적 함축이 

가능하며 이는 직격탄(예(9)), 시한폭탄(예(10)) 등 총탄과 포탄의 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개념적 은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의 상황을 모두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정부가 잣대로 삼은 건강보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2018년 자료로 판

단하고, 소득·재산·부양가족·맞벌이 여부를 복합적으로 따지며 형평성 시비가 일었

다. (경향신문, 2020년 4월 6일)

(10) 쿠팡의 집단감염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

다. (경향신문, 2020년 5월 30일)

둘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불씨]라는 개념적 은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작지만 큰 화재

를 일으킬 수 있는 불씨의 속성과 작지만 큰 전염력을 갖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갖는 전

염력 사이에 사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이 개념적 은유가 가능해진다. 즉 작은 불씨가 

옮겨 붙어서 대형 화재를 유발하는 과정은 지름이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로 추정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11)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전염되어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응

된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불씨가 갖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한 우리의 배경지식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의 불씨 또는 발화점으

로, 코로나19 전염을 막는 각종 방역행위는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길을 잡는 행위, 불

을 끄는 행위 등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들과 개념적 

은유를 통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화재’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젊은층의 유흥업소·클럽, 코로나 2차 확산 불씨 안돼야 (경향신문, 2020년 4월 8일)

(12)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100명을 넘어서면서 비슷한 사업

장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발화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향신문, 2020년 5월 30일)

(13) 현 단계에서 코로나19 불길을 잡으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접촉을 최대한 줄

인 ‘집콕 생활’이 최선이다. (경향신문 2020년 8월 25일)

셋째, 코로나19 감염 사태의 영향이 우리 사회에 무차별적, 불가항력적으로 미친다는 점

이 지진과 쓰나미가 우리에게 무차별적, 불가항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과 서로 대응된다

는 점에서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지진]과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쓰나미]와 같은 개념적 은

유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곳은 진앙, 진원지, 그리고 코로나

19 감염자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상황을 파도가 몰려오는 것에 비유하는 은유적 표현

들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적 은유들은 우리들이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자연재해’ 프레임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출처: ｢시민 유일무기 ‘마스크’ ... 지름이 0.1 마이크로미터 바이러스 막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 2020년 
1월 2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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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히 이번 집단 감염의 진앙이 온라인 쇼핑업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중앙일보, 

2020년 5월 29일)

(15) 나 하나쯤이야 안 지키면 어쩌랴 하는 방심이 올 최대의 ‘코로나 쓰나미’를 부를 수 

있다. (경향신문, 2020년 11월 26일)

넷째,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짐승을 포획하거나 잡아서 통제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인 그물(예(16))과 고삐(예(17))에 비유되는 은유적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표현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조치는 그물]과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조치는 고삐]라는 개념적 은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개념적 은유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아서 통제해야 하는 ‘짐승’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 현재의 유증상자 위주의 방역에서 벗어나 확진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한 이들도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방역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경향신문, 

2020년 2월 3일)

(17) 개개인이 ‘거·마·손’ 기본방역(거리 두기·마스크·손 씻기)을 엄수하고, 대면활동 최

소화와 빠른 진단으로 방역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경향신문, 2020년 12월 6일)

다섯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집단감염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충격이 사람으로 구체화되

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회발전과 안녕을 저해하는 인물]로 개념화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벌어지는 상황을 인간적인 동기를 가진 개체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다(Lakoff & Johnson, 2003: 33).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이 사회 전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도 전반

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마치 인격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예(18), 예(19)). 이는 

‘인간’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한 결과라 볼 수 있다. 

(18) 코로나 사태는 이미 비틀대는 중소기업에 ‘피니시 블로’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 (중

앙일보, 2020년 6월 12일) 

(19) 이러다가 신종 코로나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복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

향신문, 2020년 1월 28일) 

여섯째,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어두운 터널에 비유하는 은유적 표현들이 발견되었으나 빈

도수가 적어서(3회) 유의미한 분석이 불가능하여 특별히 더 논의하지는 않겠다.

5.2. 부각과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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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절에서는 <표2>에서 보인 여섯 개의 프레임들 중에서 부각과 은폐가 뚜렷하게 나타나

는 ‘전쟁’, ‘자연재해’, ‘짐승’ 프레임과 그와 관련된 개념적 은유들만 선별하여 논의하겠다. 

5.2.1. ‘전쟁’ 프레임과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략자]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는 침략자로 개념화되는 것은 인간이 바이러

스에 감염되는 과정과 외국군대와 같은 침략자가 영토를 침범하는 과정 사이의 유사성에서 

비롯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감염과정에 관한 배경지식이 필요

하다. 브리태니커 온라인 백과사전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체 내부에서만 복제를 할 

수 있는 감염성 병원체이다. 세포막 구조가 없고 유전물질(DNA 또는 RNA)과 이를 감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형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바이러

스의 경우 생명력의 유무를 논하지 못하고 감염성 혹은 활동성의 유무를 논할 수 있을 뿐이

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세포막 구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막 구조를 갖는 세균

(bacteria)과 구분된다. 또한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숙주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受容體)를 통해서 숙주 세포 내부에 침투하여 숙주 세포의 복제시스템

을 활용해서 자신의 유전체를 복제하여 증식한다. 바이러스가 침투한 숙주 세포는 정상적으

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된 세포는 죽게 된다. 감염된 세포가 죽게 되면 증식된 바이

러스는 죽은 세포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세포에 침투하는 동일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서 숙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략자]라는 개념적 은유는 바이러스가 숙주인 인간의 세

포에 침투하는 과정은 잘 부각시키지만 숙주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자체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증식될 수 없는 점은 은폐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략자]라는 은유

에 나타나는 사상은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에 생명력이 없다는 속성

이 사상될 침략자의 속성은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3>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략자] 은유에서 발생하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사상 

근원영역: 침략자 목표영역: 코로나19 바이러스
국경선 또는 방어선 숙주 세포의 세포막
침략자에 뚫린 국경선 또는 방어선 숙주 세포 표면의 수용체
침략자의 국경선 또는 방어선 돌파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투

? 바이러스가 자체로 생명력이 없는 점

5.2.2. ‘전쟁’ 프레임과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은 군

인]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은 군인] 은유 또한 의료인력이 하고 있

는 역할 중 특정 측면을 부각 또는 은폐시킨다.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과 전쟁에 징집

된 군인은 그 역할이 엄연히 다르다. 의료인력은 환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똑같

이 자기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며 자신이 감염되는 희생을 강요

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무력으로 침략해오는 적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희생도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의료인력을 군인에 비유한다면 

의료인력에게도 전장의 군인에게 요구되어지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은연중에 당연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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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은 군인] 은유는 코로나19 감염자 

치료과정이 담고 있는 여러 측면들 중에서 특정 측면을 부각시키고 은폐시킨다. 이를 논의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감염자 치료과정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

회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의료인력이 감염자를 발견하고 격

리하여 의료시설에 수용되어 일어나는 사회적 치료 과정이 있다. 둘째 미시적인 관점에서 

감염자의 신체만 한정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바이러스 치료제12) 사용을 통해

서 감염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치료과정이 있다. 환

자의 몸 밖에서 사회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염자의 발견과 격리 조치 그리고 의료인

력이 감염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대증적으로 조치하는 치료행위도 필수적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전투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감염자의 몸 안에서 생화학

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작용을 통

한 증상 완화과정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

염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은 군인]에 의한 은유적 표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 과정 

중에서 의료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회적인 치료 과정만 부각시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기제는 은폐시키게 된다.

5.2.3. ‘전쟁’ 프레임과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투]의 경우 ― 방역

방식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각과 은폐 ―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략자]에 함의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

투] 은유도 방역 과정이 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은폐시킨다. ‘방역’의 사

전적 정의는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

전)이다. 앞서 언급한 바이러스 감염자를 발견, 격리하여 바이러스 치료제로 치료과정이 사

후 조치라면, 방역은 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사전 조치인 방역은 

감염과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

라서 ‘소극적’ 또는 ‘적극적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접촉을 회피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소극적 대응의 방역활동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백신접종은 바이러스를 회

피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12) 바이러스 치료제의 종류는 치료제의 작용 기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8월 11일자 보도자료

치료제의 종류 작용 기제(mechanism)

항(抗)바이러스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경로를 차단하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한 세포 안에서 유
전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방해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치료효과를 나타냄. 

면역조
절제

항염증제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신체에서 일어나는 면역작용과 이에 수반되는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여 장기손상 예방. 

면역증강제

감염자가 면역력이 약화되어 면역세포(T세포)에 의한 면역반응이 잘 안 일어날 경우, 면
역증강제가 바이러스 증식의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여 
감염자의 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감염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여기서 말하는 
면역증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백신의 항원이 면역세포(B
세포)를 자극하여 형성된 항체로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것과는 다른 기제를 말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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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를 우리 몸속에 먼저 형성시켜 놓는 것이다. 따라서 백신접종은 바이러스에 적극적 대

응을 하는 방역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 프레임에서 보자면 마스크 착용과 거

리두기는 아군의 상황이 침략자인 적군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적군과의 전투를 애써 회피

하는 소극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백신접종은 적군과 싸울 준비를 미리 해놓고 

적군과 전투를 하게 하는 적극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전시에 외교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을 제외하고 적군과 교전을 피하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적군을 결코 격퇴할 수 없으며, 회

피전술은 아군이 불리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전략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쟁

을 종결할 수 있는 최종 전략은 결코 될 수 없다.13)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

은 전투] 은유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극적 방역활

동까지도 [전투] 개념에 사상시킴으로써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종결시킬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은폐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

스 방역활동은 전투] 은유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와 같은 소극적 방역활동까지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없애는 전투를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

할 수 있다. 실제로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기관 책임자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방송매체

들은 “마스크 착용은 최고의 백신”과 같은 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마스크 착용을 독려

했다(다음 페이지 <그림1>에서 <그림4> 참조). 하지만 이런 표어는 소극적 방역활동 수단

인 마스크 착용과 적극적 방역활동 수단인 백신 접종을 동일시하는 논리적 오류가 있는 잘

못된 메시지이다. 왜냐하면 ‘전쟁’ 프레임에서 보자면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와 전투를 전

혀 하지 않는 방역수단이고, 반대로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와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인

데 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투]가 여론의 관심을 마스크 착용

과 같은 소극적 방역활동에만 집중하게 하고 적극적 방역활동인 백신 접종에는 관심이 집중

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신문에 보

도된 백신, 마스크, 거리두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이런 추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림1>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영상 

(연합뉴스, 2020년 9월 17일)

<그림2>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브리핑 영상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2020년 11월 10일)

13) 백신이 개발되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은 계속 새로운 변이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
증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용 백신들이 변이
형 바이러스에도 역시 항체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백신개발로 다시 변이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이 바이러스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소극적 전략만으로는 퇴
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백신접종과 같이 체내에 항체를 형성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적극
적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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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보도자료 (2020년 

11월 8일)

<그림4> 광명시 대국민 홍보자료 (광명시 뉴스, 

2020년 8월 25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우리나라 6대 일간지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경향, 한겨레)에서 발견된 백신, 마스크, 거리두기 관련 신문기사

의 수를 신문자료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를 통해 검색해 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14) 

백신 관련 기사는 2020년 1월에는 178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2월 세계 최초로 코로

나19 예방 백신이 영국에서 주사되고 나서 백신 관련 기사의 수가 급증하였다.15) 반면 같

은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관련 기사의 출현빈도는 백신 접종 관련 기사 빈도수보다 항상 

많았으나, 최초 백신 접종 이후에는 백신 관련 기사보다 발생빈도수가 크게 뒤떨어지게 된

다. 이는 영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기 전까지 여론의 관심이 코로나19를 최

종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소극적 방역대책인 마스크에 더 집중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16)

14)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빅카인즈 검색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검색 조건 선택한 조건 

(가) 기간 2020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나) 언론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가나다 순)

(다) 검색되는 텍스트 유형별 뉴스, 인용문, 사설 중에서 뉴스에 한정

(라) 분야별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IT/과학)

(마) 사건사고별 모든 분야 (범죄, 사고, 재해, 사회)

(바) 검색어 분포 범위 제목 또는 본문

(사) 검색어 백신, 마스크, 거리두기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15) 출처: ｢영국, 이번 주 코로나 백신 대량 접종 시작…세계 최초｣ 중앙일보 2020년 12월 7일자 기사 
16) 우리나라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전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성공적

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백신 조기 조달을 위한 구매 시기를 놓쳐서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백신 
접종 개시 시점이 가장 늦었으며, 2021년 5월 현재 인구 100명당 백신접종 건수 순위는 세계 115위에 그
치고 있다(출처: 조선일보 2021년 3월 22일자 사설과 5월 22일자 기사「접종 115위 한국, 백신 가뭄 넘
어 반전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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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20년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국내 6대 일간지에 나타난 ‘백신’, ‘마스크’, 

‘거리두기’ 관련 기사 빈도수

5.2.4. ‘전쟁’ 프레임과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투]의 경우 ― 방역

활동에 대한 국민적 협조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각과 은폐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투] 은유는 방역활동에 대하여 국민적 협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회적 현실을 은폐시킨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방

역활동을 위해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

령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상황이 전시(戰時)에 준

하므로 전쟁에 온 국민이 동참해서 국난을 극복해야 하듯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도 온 국민

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다(<그림6>, <그림7> 참조).

<그림6>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 장면(MBC, 2020년 3월 20일) 

<그림7>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기자 간담회 영상(연합뉴스, 

2020년 11월 29일)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투] 은유로 인해 활성화된 

‘전쟁’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방역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침략자에 맞서는 국가총

력전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면서 이로 인한 희생을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서 자신

을 희생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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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를 위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다수

의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방역활동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 금지 행

령명령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가 누적되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적

절한 보상은 하지 못하고 있다.17)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은 전투] 은유에 의

해 활성화된 ‘전쟁’ 프레임은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는 것을 국가총력전에 동참

하는 거룩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같은 금전적 손해

가 발생하는 측면을 우리 사회가 잘 보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5.2.5. ‘자연재해’ 프레임과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지진], [코로나19 감염사태

는 쓰나미]의 경우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지진]과 [코

로나19 감염사태는 쓰나미]는 ‘자연재해’ 프레임을 활성화시킨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

국 우한에 서식하는 관박쥐(冠박쥐 horseshoe bat) 몸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변이

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박쥐를 숙주로 삼은 바이러스가 사향고양이, 낙타, 천산갑, 뱀 등 

중간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감염되었다(Boni et al., 2020). 이러한 사실에서 코로나19 감

염사태는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고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지진]과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쓰나미]를 통해 활성화되는 ‘자연재해’ 프레임은 코

로나19 감염사태가 갖는 불가항력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전적으로 자연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도시지역의 확대와 대규모 농축산업과 같은 인간의 자연파괴로 인

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인간의 거주지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사이에서 경계역할을 

해온 녹지가 파괴되어 인간과 야생동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더 빈번해짐에 

따라 야생동물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에 인간이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인수공통(人獸共

通) 모든 전염병의 열쇠』를 쓴 콰먼(2020)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동물종(種)이 새롭게 

출현하는 바이러스들의 숙주가 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호모 사피엔스가 바이러스들의 

숙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동물의 생태계를 가장 많이 침범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20년간 발생한 신종감염병의 약 75%는 인수공통 혹은 매

개체 관련 감염병(김우주, 2016)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이뿐만 아니

라 세계보건기구(WHO, 2020)도 인간이 촉발한 기후변화와 인수공통전염병의 증가에는 상

관관계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도시화 및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량 증가가 기후

변화를 야기한 결과 서식지가 파괴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자연재해’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창궐이 갖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은 부각되는 반면 인간이 바이러스 확

산에 기여한 측면들은 은폐될 수 있다. 

17)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제한 소상공인 지원에 ‘인색’한 한국…미국 10분의1｣ 한겨레신문 2021년 1월 28일자 기사 
(2) ｢작년 매출 20조 줄어...소상공인 “보상하라” vs 정부 “재정상 곤란”｣ 조선일보 2021년 3월 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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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짐승’ 프레임과 개념적 은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조치는 그물], [코로나19 바이

러스 방역조치는 고삐]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방역조치들을 그물과 고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통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포획, 통제할 수 있는 ‘짐승’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속도는 방역활동과 감염자 치료 및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생성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통제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짐승’이라

는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바이러스 전파 속도에 대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

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짐승’ 프레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은폐시킬 수 있

다. 바이러스는 독립된 생명체가 아닌 감염성 입자로서 생명력의 유무를 논할 수 없고 단지 

활동성의 유무만 논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여느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대

사와 증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침투하여 증식해야 한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하면,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을 숙주세포의 단백질과 합쳐 버리고, 

단백질 껍질 안에 감싸고 있던 자신의 유전자 DNA 혹은 RNA를 방출한다. 그 후에 숙주세

포의 효소를 이용하여 자신의 DNA나 RNA를 다량으로 복제하고, 이 유전자의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단백질 껍질을 합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과 같은 새로운 바이러

스들이 만들어져 숙주세포 밖으로 방출되고, 숙주세포는 파괴된다. 방출된 바이러스는 새로

운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복제를 한다. 바이러스 복제 시, 자신의 

DNA나 RNA를 그대로 복제해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데 복제하는 과정에서 염기서열

에 변화가 일어나서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변이 바이러스가 된다. 바이러스가 DNA과 단백

질 또는 RNA과 단백질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뉘는

데, DNA 바이러스에는 돌연변이를 막기 위한 교정 기능이 있어 돌연변이들이 원래 바이러

스 형태로 복귀되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RNA 바이러스에는 

이와 같은 교정 기능이 없으므로 RNA 바이러스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의 일종이라서 변이가 많이 발생한다.18) 따라서 항바이러스

제나 백신개발을 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

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포획, 통제 가능한 ‘짐승’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본다면 바

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통제가 가능한 측면만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짐승

과 같은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라는 점과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변이형 때문에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은폐시킬 수 있다. 

6.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일간지인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의 사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를 언급하는 하는데 사용된 

은유적 표현들을 수집하여 이러한 표현들을 가능하게 만든 개념적 은유들과 이로 인해 작동

한 프레임에 의해서 부각되거나 은폐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과 사회적 현실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은유적 표현들은 모두 ‘전쟁’ 프레임과 관련이 있는 개념

18) 출처: ｢앗! 바이러스의 실수...복제 중 삐끗하면 ‘돌연변이’가 나온다.｣ 매일경제 2021년 3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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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은유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2절에서 언급했던 국내외 질병 관련 은유표

현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된 은유적 표현들

은 ‘화재’, ‘자연재해’, ‘짐승’의 프레임과 관련이 있는 개념적 은유들에서 비롯되었다고 유추

할 수 있었다.

‘전쟁’의 프레임과 관련이 있는 개념적 은유는 전시에 침략하는 적과 인체로 침투하여 감

염시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사성,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환자를 돌

보는 의료인의 역할의 유사성, 적을 막기 위한 전투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 

방역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 전시

에 군인에게 요구되는 만큼의 희생이 의료인력들에게 강요되고 있으며, 이들의 희생을 당연

시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완전 종결시킬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전시상황에서 내

려지는 국가총동원령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당연시 하려는 시각들이 은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역에 책임이 있는 정치권,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달하는 “마스크 착용은 최고의 백신”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는 마스크의 효

과의 백신의 작용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오류를 담고 있는 은유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을 ‘전쟁’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와의 전투를 회피하는 소극적 전

략인 반면, 백신접종은 바이러스와 직접 전투를 준비하는 적극적 전략인데 “마스크 착용은 

최고의 백신”이라는 은유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을 동일시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또는 “함께 이기리라.”와 같은 대

국민 메시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일체의 방역활동에 국민들이 협조하는 것을 마치 전시에 

국가총동원령에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게 만들어서 방역협조에 따른 

국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끔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국민 메

시지를 전달할 때 이러한 점들은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매체들도 그동안 이러한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산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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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Linguistic Perspective on Twitter Hashtag: 

What the Patient31 Tells Us

Yeseul Choi · Sujung Min
(Daedeok Highschool) (Kongju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Ever since the first patient of the covid-19 virus in Korea had been detected, 20 

Jan 2020, Korea was evaluated as “most prepared countries for rapidly responding 

to and mitigating the spread of an epidemic and pandemic.”�On 18 February, when 

a patient was confirmed as 31st case of the virus infection, it became a symbolic 

day for the Coronavirus outbreak in Korea. The patient31―known as a “super 

spreader,”� a believer of a Korean cult religious group Shincheonji―triggered the 

explosive infection in Daegu and Kyung-buk province and appeared as a 

world-wide Twitter trending list, which means the item (patient31) was 

frequently mentioned in a given period.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gathered 

on the web and were talking about patient31 of South Korea: they talked about 

how one irresponsible person ruined the quarantine system, and what each 

country should do to combat the virus.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explain how people living in a global 

pandemic or crisis build and urge solidarity in web-based communication, by 

examining the linguistic choice of a tweet with a specific hashtag. The data of the 

analysis, scraped by using library TwitteR of Rstudio and Twitter API, were 101 

random English tweets including the hashtag ‘#patient31’from February 1st 2020 

to March 31st 2020. Commercial accounts were manually excluded. Emojis, video 

clips, and visual memes or figures were not included as subjects of analysis; 

rhetorical devices such as changing lines were ignored; and some expressions 

written in other than English, which were partially used in tweets, were not 

excluded. Typos and grammatical errors were not corrected. Antconc (Anthony, 

2009) was used for analyzing concordance, 3-gram and 4-gram, and collocates of 

the tweets. The tweets and hashtag will be explained and analyzed withi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nd Appraisal Framework.

The tweet consists of informational parts such as username, time of the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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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the number of retweets, replies, and hearts. The main body of the tweet, 

which conveys meaning, includes hashtags. Hashtag is a word or a bunch of words 

written without blank, with pound sign (#). Twitter users use hashtags to note a 

subject or event. At first, a hashtag was invented to gather the information easily, 

only for functional convenience. However, by tagging the specific hashtag, the users 

come to expect other users to visit their tweets and finally to participate in the new 

kind of interaction. It means people exchange their opinion, evaluate the value, and 

express sympathy. This allows users to make ‘agora’of the virtual era. There are 

some scholars who showed insight for this interactive nature of hashtag. Murthy(2013) 

explained “By including a hashtag in one’s tweet, it becomes included into a larger 

“conversation”� consisting of all tweets with the hashtag.”� Zappavigna(2015) introduced 

Searchable talk−”� the extension of metadata from a topic-marking function, to 

encompassing additional impersonal function.”� Konnelly(2015) claimed that “hashtags 

have an unambiguous interpersonal function wherein users affiliate with values related 

to each hashtag, which are themselves linguistic devices that mark the topic of 

evaluation in different ways.”� However, this “interaction, or virtual conversation”�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communication. It is more of a “stream,”� that anyone can 

participate in anytime from anywhere.

2. Literature Review 

Cho, Jung and Park(2013) analyzed twitter use during Japan’s 2011 earthquake 

and explained that users posted emotional messages directed toward unspecified 

individuals and relied more on information from government accounts than from 

news channels. The authors concluded that in order to recover from the disaster 

users relied on peer-generated resources as well as peer-to-peer 

communication. 

Inako(2015) also investigated Twitter use and community formation after the 

2011 Japan earthquake. Inako analyzed the linguistic choice of tweets from 

different groups(freelancer journalists and the expertise of scientists) with 

Appraisal framework, and examined how they built affiliation respectively. The two 

groups showed different value systems, and chose linguistic strategi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value systems.

The kidnap of Chibok girls by Boko Haram in 2014 and #bringbackourgirls 

hashtag campaign on Twitter and Facebook showed how a local tragic affair 

became an international campaign promoting social movement. Chiluwa and 

Ifukor(2015) explained users’ stance toward kidnapper and government and 

examined the activism based on the hashtag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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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ckground Theory

Going backward, there was a movement to recognize the dynamic nature of 

language and to interpret the language in a broader domain. This movement is 

relevant to the academic trend of the time that tried to explain all by-products of 

human activities within the structure of society. Critical Discourse Analysis(CDA) 

was born from this atmosphere. 

There was another movement focusing on functionality of language; later, this 

movement was developed a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SFL). Halliday(1978, 

2014) claimed that language is a system interacting with the context within which 

the language is used. SFL explained that any act of communication involves larger 

linguistic options. Therefore, our linguistic realizations are interpreted in the 

linguistic system.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two fields is that while SFL 

focus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language and context, CDA on 

revealing the structure of power in society and its influence (Young & Harrison, 

2004). Moreo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DA does not provide practical 

frameworks for analysis, meanwhile SFL has been elaborated to provide analyzing 

tools. However, CDA and SFL have common ground in that “both emphasize 

cultural and historical aspects of meaning (Graham, 2004: p. 63).” Moreover, both 

perspectives share the view that the meaning-negotiation and interpretation of 

meaning is established in context. 

One of the important points of SFL is that our everyday language is the realization of 

three metafunctions of language use. Three metafunctions are: ideational, interpersonal, 

textual function. According to Martin and White, Ideational metafunction is to construe 

experience. It is related to questions such as “What’s going on? Who’s doing what to 

whom, where, when, why and how?” Interpersonal function is concerned with 

negotiating social relations—how people are interacting, feeling they try to share. 

Textual function is accounted for information flow—the ways in which ideational and 

interpersonal meanings are distributed. Sequences of discourse, organizing the 

discursive flow, and maintaining cohesion and continuity is dealt with. 

Appraisal Framework or Theory has been evolved within the concept of 

interpersonal metafunctions of language. According to Martian and White, meanings 

of positive or negative are conveyed in discourse, and listeners/ readers are 

involved in the meaning-making process, interpreting the discourse. The system 

of appraisal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attitude (expressing emotion, judgement 

based on ethics, and evaluation), graduation (gradability of evaluation), and 

engagement (other people’s voice represented in ‘say, tell, and etc.’), each of 

which has its subsystems. Graduation is regarding the degree of evaluation 

(force), and boundary of evaluation (focus). Engagement is explain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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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of mono-gloss/ hetero-gloss, which is derived from Bakhtin’s notion of 

heteroglossia. In literature, drawing others’ voice is available by using verbs such 

as ‘say’ and ‘tell.’ On Twitter, this is facilitated technologically by bringing other 

people using ‘@username’ into one’s tweet or using retweet (RT) function. 

Attitude, which is mostly focused in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regions: 

affect, judgement, and appreciation. Affect is about people’s feelings of positive/ 

negative. Judgement is for assessing behaviors on ethical basis (should/ should 

not do), and appreciation is related to value evaluation on aesthetic perspective. 

Judgement and appreciation are “institutionalized”� feelings: we all start with the 

affect system, an innate appraisal system, and as we grow, socialization and 

institutional education teaches to the participants uncommon, but shared values 

based on the perception of morality and aesthetics.

4. Analysis

4.1. Functions of Hashtag

The location of hashtags is flexible: it is located in the first or the end of the 

tweet, and in the middle of the tweet as a linguistic element of the sentence in 

the tweet. However, the location of hashtags does not always decide the function 

of each hashtag.

Hashtags, located at the first or end of the tweet, usually do ideational function as 

a topic marker of the tweet. The tweet below shows that the subject of the tweet 

is patient31 of South Korea, and her deeds during the quarantine. 

(1) If you are a church leader and are still debating whether or not to 

stream/cancel services, do have a read. I have many relatives and loved ones 

that live in Daegu. #Patient31 #SocialDistance

Hashtag, a seemingly topic marker, conveys more complicated intentions of users 

by being interpreted in a larger context or situation. These are examples of 

interpersonal function of hashtag: 

(2) Holy moly! Listen to how one covidiot can infect thousands. Don't be #Patient31

(3) What scares me most about the packed beaches in Florida is that they’re all 

tourists. So they’ll head home, likely many of them asymptotic carriers, or 

pre-symptomatic themselves, & infect entire communities because “they 

wanted to party.” This is #Patient31 x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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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cal choices such as covidiot(a combination of covid and idiot), infect, scare, 

and phrase ‘don’t be’ give patient31 a negative connotation. This will be explained 

more in the next section. 

Textual function is related to how linguistic items are organized in the discourse. 

Cohesion and the information unit of ‘theme and new’are achieved by syntactic 

construction, which applies to tweets and hashtag as well.

(4) #Patient31 in South Korea infected over 1,000 people. she visited a church. 

A man in infected 400 people. he visited a mosque. A priest in (U.S flag 

icon) who infected over 100 people during Sunday communion. It will be 

difucult to stop religious people from congregating. Many are nuts.

(5) Patient 215 is our #Patient31 #Bahrain #COVID2019

#patient31 in (4) is a topic marker and notify ‘theme’ of the discourse. but in (5), 

the same hashtag is new information. Moreover, using a specific hashtag means 

that the user would participate in a bigger conversational flow. communication. 

Hashtag can be a kind of cohesive marker for new type of communication..

4.2 Evaluation on hashtag #patient31 (Appraisal Framework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However, a hashtag may execute more than one function at a time: a combination 

of metafunctions is given to a linguistic item, and it is called ‘coupling (Martin, 

2000).’� According to Zappavigna (2011), “coupling of evaluation with other kinds 

of linguistic meanings in texts is a way of tracking the kinds of values construed 

in the process of affiliation.”� Zappavigna indicated that the affiliation is ambient 

because “the users may not have interacted directly and likely do not know each 

other, and may not interact again,”� and suggested a term ‘ambient affiliation.’�

#patient31 and its evaluative languages will be explained within Appraisal 

Framework in this section.

(6) 'doctors at the hospital first suggested she be tested for the coronavirus, 

Instead, the woman went to a buffet lunch with a friend at a hotel, and to 

church gatherings.... #patient31 #korea #coronavirus #irresponsible #stupidity

These tweets intend to explain how covid-19 virus was spread by ‘patient31,’� and 

the hashtag ‘patient31’� shows that the main subject of the tweet is patient31. In 

addition to the topic marking or indexical function(ideational function), it indicates 

the subject of the appraisal. There are other hashtags stacked at the en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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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weet, which realize appreciation (#irresponsible, #stupidity).

Extracted tweets below show how the languages surrounding the hashtag perform 

evaluative function:

(7) #Patient31 for your reckless [negative judgement] actions which put hundreds 

more people at risk. 

(8) Last Month, South Korea was doing an excellent job of controlling CoronaVirus 

Then #Patient31 did not adhere to social distancing and a single rogue 

[negative judgement] patient caused 2 clusters and those clusters were 

responsible for 80% of South Korea's infections (Over 6200 cases).

 

(9) Everyone is screaming [negative affect] #patient31 don’t go to church.. practice 

social distancing yet we will all go to work tomorrow and still be exposed to this 

same risks.... its really funny [appreciation]

It is evident that evaluative languages for patient31 and her behaviors convey 

users’opinion of patient31 being irresponsible and self-centered (reckless, rogue). 

Moreover, users criticize the consequence of the incident by using words such as 

‘screaming’ and ‘funny’ in (9).

(10) Looks like some people in the US are going about like Shincheonji Church of 

Jesus’s #Patient31 (in South Korea), a churchgoer who’s lack [appreciation] 

of collaboration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country’s #coronavirus’s 

outbreak.

(11) The @WHO are biggest [appreciation] bunch of corrupt, spineless, paper-pushers 

that you can find today, masquerading around as “Health Professionals”. This man 

#BruceAylward is #patient31 who has furthered their Communist Party’s agenda 

since day 1.

In the case of the phrase ‘lack of (10),’� the phrase itself is classified into 

‘appreciation,’� however, with the word ‘collaboration, it plays a role of judgement 

condemning an individual (patient31)’s self-centeredness. Likewise, ‘biggest (11),’�

the word of appreciation, shows the user’s negative stance toward WHO when 

used with the words “(bunch of) corrupt, spineless paper-pushers.” This 

meaning-making process grants ‘patient31,’� whose initial meaning is ‘31st patient 

of South Korea’, the newly settled meaning of “a reckless, self-centered super 

spreader of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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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atient31 is like time bomb, risking the nation just by ignoring minor symptoms. 

Respect your life and others. #SocialDistancingNow #CoronavirusOutbreak

The users of Twitter express their negative evaluation of patient31 using the 

metaphor of ‘time bomb (something dangerous)’� in (12). Musolff(2012) stated that 

metaphor is crucial for creating social realities. Lakoff and Johnson(1980) claimed 

that metaphor can guide future action for the readers. Therefore, the metaphors 

for patient31 in below examples warn that it would be dangerous to go 

somewhere crowded during the epidemic.

(13) Looks like some people in the US are going about like Shincheonji Church of 

Jesus’s #Patient31 (in South Korea), a churchgoer who’s lack of 

collaboration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country’s #coronavirus’s 

outbreak.

Genericization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the generic feature of a subject 

replaces the specific name or social status of the subject. From the early stage of 

‘patient31 case,’ her religious background has been mentioned and regarded as an 

important element to clarify the starting point of the infection. In some tweets, 

users call her ‘churchgoer’, instead of patient31.

The negative evaluation toward patient31 can be confirmed in the context in which the 

hashtag ‘#patient31’� is used. From 101 tweets used for this study, a linguistic item, 

‘#patient31’� appeared as an element of a phrase ‘don’t be #patient31’� frequently. The 

result of 3-gram and 4-gram shows this: 

Table 1. 3-grams for 101 Tweets of #patient31

Total No. of N-Gram Types: 2710

Total No. of N-Gram Tokens: 2888

Rank Frequency 3-gram

1 16 don t be

2 14 in south korea

3 12 t be patient

4 8 patient in south

 Table 2. 4-grams for 101 Tweets of #patient31

Total No. of N-Gram Types: 2792

Total No. of N-Gram Tokens: 2887

Rank Frequency 4-gram

1 12 don t be patient

2 8 pati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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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ble 1 above is the result of 3-gram, a cluster of three words. Because 

3-gram does not recognize punctuation marks as a constituent, apostrophe is not 

represented in the cluster. From the 2,710 3-gram types, the most frequent 

cluster is ‘don t be,’�which appears 16 times. The second most frequent cluster is 

‘in south korea’� (14 times). ‘t be patient’� and ‘patient in south’� are used 12 times, 

8 times, respectively. The result of 4-gram (Table 2) shows that the cluster of 

‘don t be patient’ was used 12 times and ‘patient in south korea’ was used 8 

times. The result of 3-gram ‘t be patient’ and 4-gram ‘don t be patient’� coincides. 

Consequently, it is obvious that the phrase ‘don’t be patient31’� is used as a fixed 

form. Figure 3 below is the concordance line of ‘don t be;’� it shows that ‘don t be’�

phrase is frequently used with the hashtag ‘#patient31.’

The phrase ‘patient in south korea’ is recognized in the 4-gram result. This 

shows that twitter users recognize patient 31 as a negative being by exclaiming 

‘do not behave like patient31’; moreover, the fact that this case of infection in 

South Korea has become widely acknowledged across the world is confirmed 

through this result. 

Some users expose their personal backgrounds to tweet and add the intention of 

warning to ‘#patient31,’ for their peoples to inform that the case of ‘patient31’ 

may occur in the near distance:

 

(14) Our #patient213 patient could be #Patient31 #SocialDistancingNow for people 

who are the only bread earners of their families. Think of this nation as your 

own family. It's not religious or racial matter it's human survival in hard 

times. #CoronaVirusPakistan

 

(15) @user14 Patient 215 is our #Patient31 #Bahrain #COVID2019

In this case, #CoronaVirusPakistan, #Bahrain plays both ideational function and 

interpersonal function simultaneously, by specifying the target of warning.

5. Discussion and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evaluative languages of hashtag ‘#patient31’ and tweets with 

the framework of SFL and Appraisal Framework, and found that the evaluative 

language use in the tweets gave patient31 a status of ‘a reckless, irresponsible 

super spreader of virus’ through the meaning-making process.

Previous works on SNS only centered on content analysis without a lingu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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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 framework. Admittedly, SNS research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was 

considered to be worthwhile in that it showed the mechanism of producing and 

diffusing information. However, language use is not a simple process of 

information distribution but interpretation within its context. This study, as a 

qualitative research, linguistically analyzed the hashtag use in Twitter from the 

functionalist point of view. It showed how SFL perspective can be used to 

evaluate the words in the cyber space and how meaning has been constructed.

As for limitations, the data was not big enough and subjected to Twitter only; 

admittedly, the analysis of Twitter is only a first step. When aiming for a 

fine-grained description of language use in SNS, it needs to be complemented 

with a detailed analysis of other types of SNS platforms. Also I’m considering how 

SFL and this tool for analysis can be introduced to the English class. Even for 

EFL students, it will be worthwhile to learn analysis framework in order to critical 

literacy for their understanding target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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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Fall in Love: 은유와 세계의 인지적 해석

김은일
(부경대학교)

I. 들어가기

(1) 그대를 만날 때면

이렇게 포근한데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사랑을

어쩌면 좋아요

미소를 띄워봐도

마음은 슬퍼져요

사랑에 빠진 나를 나를

건질 수 없나요

(2) a.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b. I fell in love. (Papago 번역)

(3) a. I fell in love.

b. 나는 사랑에 빠졌다. (Papago 번역)

(4) a. 사랑에 빠진 나를 건질 수 없나요?

b. Can't you save me from falling in love? (Papago 번역)

☞ 등가(equivalence)? 

II. ‘fall’ vs. ‘빠지다’

(5) 빠지다: 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 (표준국어대사전)

(6) Q: ‘사랑하다’ vs. ‘사랑에빠지다’ 두 표현의 차이?

A: ‘사랑하다’는 ‘사랑을 하다’를 말합니다. ‘사랑에 빠지다’는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입니다. (지식iN)

☞ (사랑에) 빠지다: hard to get out 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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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to drop down from a higher level to a lower level

   (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b. If someone or something falls, they move quickly downwards onto or 

towards the ground, by accident or because of a natural force.

   (https://www.collinsdictionary.com/)

c. to go down suddenly and hit the ground

   (https://dictionary.cambridge.org/)

d. to descend freely by the force of gravity

   (https://www.merriam-webster.com/)

☞ to fall: quickly; uncontrollable

III. How to Fall in Love

3.1. 부사 연어

   

     <그림 1. 부사 연어 검색>

       

      <그림 2. 부사 연어들>

☞ Collocationality:MI > 1.6 (2.0, 2.4)

Frequency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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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사 연어의 의미 유형별 분류

종류 예

time someday

frequency anew, again, eventually 

manner

(속도) instantly, promptly, immediately, quickly; gradually 

(노력) magically, accidently, easily

(강도) passionately

☞ types of adverbs: manner, place, and time, frequency, degree; conjunctive, sentence

IV. 은유와 세계의 인지적 해석

4.1. 은유와 유사성

☞ Metaphor is based on similarity.

      

                   <그림 1> mouse

☞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tension)

(8) mouse:  ① 쥐  ⇒  ② (컴퓨터) 마우스

☞ 부각(highliting)과 은폐(hiding)

       

       <그림 3> tongue <그림 4> cat’s eye

4.2. 인지적 해석(cognitive construal)

        

      <그림 5> 침 vs.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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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나라 원어 의미

한국 골뱅이 골뱅이

네덜란드 apestaart 원숭이 꼬리

덴마크 snabel 코끼리 코

핀란드 kissanhnta 고양이 꼬리

독일어 klammeraffe 매달린 원숭이

헝가리 kukac 벌레

노르웨이 grisehale 돼지 꼬리

러시아 sobachka 작은 강아지

(10) a. He looked back to him.

b. He looked back on her childhood.

cf. 뒤(back)돌아 보다(look) 

(11) a. He stepped down from the train.

b. He stepped down from the throne.

cf. 하야(下野)하다 

(12) 서양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건 ‘벼락에 한 방 맞은’것처럼 온다고 표현합니다. [...] 

사람이 익어 가면 사랑도 익어 갑니다. 일상의 연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사

랑을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술과 빵과 글처럼 말입니다. (김용석. 

사랑은, 포도가 와인이 되는 것.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

☞ 벼락에 맞음: 강렬함, 피하기 어려움, 순식간 

   숙성, 익어감: 느림, 되돌리기 어려움 

V. ‘Fall in love’ vs. ‘사랑에 빠지다’: 사건의 국면

☞ 사건: (① 시작,) ② 과정(/동작), ③ 결과(/상태)

(13) a. I fell in love.

b. 나는 사랑에 빠졌다. (Papago 번역) 

(14) a. I was in love. 

b. 난 사랑에 빠졌어. (Papago 번역) 

(15) a.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 7)

b. Seek and you will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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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적 도치 구문의 의미적 특성

(Semantic Properties of Dexis Inversion Construction)

남소영
(부산대학교)

1. 시제적 특성 (Aspectual properities)

 직시적 도치 구문은 장소의 직시적인 here, there을 문두에 두고 주어인 명사구가 동사 

뒤에 위치한다. 이러한 AP-V-NP 어순으로 인해 도치 구문 이라 불린다. 다음은 직시적 

도치구문의 예시이다.

1. a. There's Harry with his red hat on.

b. Here comes ˙Harry around the corner. (Shinzawa 2015: 52)

 위의 직시적 도치 구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어순으로 인한 형식상의 특이성과 더불어 일반

적인 어순의 직시 구문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며 담화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

이다. 이를 기능상의 차이로 설명하자면, 직시적 도치 구문은 화자의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

에 대해 서술할 때만 사용되며, 발화 시점에 진술 대상이 되는 명사를 지시하는 행위가 동

반된다는 점이다. 또한 두 구문은 동일한 시제가 사용되더라도 도치 구문과 비도치 구문이 

서로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며, 이런 기능상의 차이와 의미상의 차이로 인해 문법성에 있어

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직시적 도치 구문은 위에서 서술 하였듯 반드시 화자가 발화 시점 당시 직접적으로 인지된 

사건만을 진술한다. 즉 시제가 현제 시제라도 일반적인 구문의 현제 시제와는 다른 제약들

이따르며, 그 의미 또한 다르다. 이는 다음의 직시 구문이 시간의 부사와 함께 사용되는 예

시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 a. Harry comes here from time to time.

b. *Here comes Harry from time to time. (Ojea 2018: 269)

  (2a)는 일반적 어순의 현제 시제 문장으로 서술 대상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2b)의 구문은 동일한 의미의 시간 부사와 사용되었는데 비문이 되었

다. 그 이유는 직시적 도치 구문은 화자가 발화 당시에 일어난 직접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 일반적인 현제 시제가 나타내는 습관적 행위를 진술하는 구문으

로는 사용되면 그 의미가 성립하지 않아 비문이 되는 것이다. 즉 직시적 도치 구문의 현제 

시제는 일반적인 현제 시제가 나타내는 습관적 행위나 진리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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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렇다면 직시적 도치 구문에서 진술되는 사건의 의미는 시제와 더불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다음의 방향의 부사와 사용된 직시 구문들을 살펴보자.

c. Here comes David McNeil across the street. 

d. *David McNeil comes here across the street. (Prodo-Alonso 2016: 66)

  방향 부사의 경우 직시적 도치 구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반대로 일반 어순의 직시 구

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직시적 도치 구문은 서술 대상의 경로를 나타내주는 방향 

부사와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직시적 도치 구문이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직시적 도치 구문의 진행형은 성립하지 않는다. 

 

3. a. *Here is coming Harry. (Ojea 2018: 269)

b. *There is going bus. (De wit 2018: 13)

 위의 진행형의 직시적 도치 구문이 비문인 것으로 보아 직시적 도치 구문은 진행 중에 있

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된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작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나, 발화 시점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이것은 결국 직시적 도치 구문에서 서술되고 있는 동작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화 

당시에는 종결된 사건을 서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시적 도치 구문이 발화 당시의 시

점과 일치하는 시제를 가지는 것은, 현제 시제일 경우에, 단지 지시하는 행위가 발화 시간

과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유일 것이다. 이는 직시적 도치 구문에 대해 Ojea(2018) 이외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상황 진술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정의와 부합한다. 이로써 직시적 도

치 구문은 De wit(2018)에 의해 제시된 것처럼 과거에 일어나 발화 시점인 현제에는 끝난 

사건에 관한 서술이며 이는 단순 시제가 사건의 지속성 이라는 상(aspectual)의 의미를 지

니며, 완료 시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15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60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16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62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16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64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16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66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16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68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16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70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17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72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17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74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17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76



한국수어에 나타난 개념의 신체화

177





코 퍼 스

제3분과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18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82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18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84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18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86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18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88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18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90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19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92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19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94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19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96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19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198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19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00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20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02



A Corpus-based Study of Specialized Vocabulary Lists for Maritime English

203





Function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rhetorical move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in Applied Linguistics

20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06



Function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rhetorical move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in Applied Linguistics

20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08



Function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rhetorical move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in Applied Linguistics

20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10



Function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rhetorical move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in Applied Linguistics

21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12



Function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rhetorical move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in Applied Linguistics

21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14



Function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rhetorical move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in Applied Linguistics

21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16



Function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rhetorical move of research article abstracts in Applied Linguistics

217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1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20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2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22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2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24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2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26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2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28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2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30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3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32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3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34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3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36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3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38



A comparison of maritime-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19th century English journal log-book corpus of East Asian regions through keyword analyses

239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24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42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24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44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24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46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24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48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24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50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25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52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25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54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25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56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25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58



A Hybrid Approach to Keywords Analysis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Corpus

25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60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6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62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6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64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6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66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6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68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6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70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7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72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7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74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7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76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7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78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7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80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81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82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8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84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8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86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8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88



A Corpus-based Analysis of Syntactic Features on Headlines of Maritime News

289





응용/언어교육

제4분과





Research on Covid-19 English Education: Students’ Perspectives

293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94



Research on Covid-19 English Education: Students’ Perspectives

295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96



Research on Covid-19 English Education: Students’ Perspectives

297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298



Research on Covid-19 English Education: Students’ Perspectives

299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300



L2 Learners’ Perceptions of Online English Learning in the Post-Corona Era: Focusing on Affective Factors and Language Proficiency

301

L2 Learners’ Perceptions of Online English Learning in the 

Post-Corona Era: Focusing on Affective Factors and 

Language Proficiency

Youusn Shi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Over the past decades, online classes were considered to be an alternative 

teaching method to traditional classroom classes (Artino, 2020; Larreamendy-Joerns 

& Leinhardt, 2006; Tallent-Runnels et al., 2006;), and now online classes are 

being almost exclusively used as one of the main teaching methods particularly 

over the last two years. The unprecedented coronavirus pandemic has led to a 

huge change in the way instructors deliver classes to students, but due to the 

time limitations, they have focused on how learners have access to content rather 

than worrying about how well their teaching materials are designed and delivered 

(Egbert, 2020). Instead of classes held in the classroom, students were required 

to complete assignments and learn L2 at home which eventually led to a paradigm 

shift in teaching and learning. Therefore, we need to be more aware of students' 

perception of online classes, and related research is also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online classes we have currently conducted in order to deal with 

learning descriptions and losses caused by the current coronavirus.

With so many changes already underway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shift to the online class paradigm will not be able to revert to educational practice 

in the pre-coronavirus period. In this sense, we need to know how online L2 

classes, which are not most commonly utilized under the pandemic context, are 

accepted by L2 prospective teachers. This study was expected to tell intriguing 

results in that the roles of participating students can be defined as learners now 

and as teachers who will be teaching students after graduation. It is very timely 

to know how positive or negative feelings, L2 proficiency, values for their 

achievements are interacting with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classe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respond well to educational changes affected by 

the emergence of a new variable called coronavirus, and to get prospective 

teachers prepared for providing better educational resources to studen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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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hu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classes, affective factors, and L2 proficiency. By 

doing so,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researchers and instructors with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ive factors and language ability which might affect 

online learning.

II. LITERATURE REVIEW

The contextual features formulating the study consist of students’ affective 

factors such as enjoyment or anxiety, the value of learning activities, L2 

proficiency, and perceptions toward online L2 learning which are presumed to link 

to important academic outcomes, such as satisfaction or academic achievement. 

Thus, for this study, four components were used to assess learners’ enjoyment 

and anxiety, subjective task value, L2 proficiency, and perceptions of onlin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1.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Some previous research focusing on different types of teaching contexts, either 

transitional classroom or online learning environment, pointed out that online 

approach not only makes language learning more flexible and authentic but also it 

may play a role in increasing learners’ attendance and task engagement (Gacs, 

Goertler., & Spasova, 2020; Felix, 2008). On the other hand, other studies 

showed that positive effects of online learning can be limited by technical and 

individual issues which include both learners and teachers’ low self-efficacy for 

online learning or computer use (Artino, 2010), and learners’ low motivation or 

low active participation (Hampel, 2003).

Recent research conducted by Islam, Kim., & Kwon (2020) showed that 

learners’ preferen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eaned toward learning 

materials which can be found on online platforms, and in which learners are able 

to meet their own needs. Apart from learning materials, being able to effectively 

manage class time can be part of essential conditions for successful online 

learning (Johnson, Veletsianos., & Seaman, 2020).  

 

2. L2 learners’ Affective Factors toward Language Learning 

In language learning context, anxiety has been described as one of the strongest 

predictors in terms of success or failures (Maclntyre, 1999). Maclntyre and 

Gardner (1994, 1994) showed that anxiety  can play a disruptive role to acquire 

and produce language during every stages of the input, processing and output 

process. Previous studies have consistently shown that foreign language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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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ly affects communication and learning itself and potential sources of 

foreign language anxiety include harsh error correction done by teachers or peers 

(Gregersen, 2003; Young, 1991), competitiveness among peers (Bailey, 1983), 

concerns about public speaking (Cohen & Norst, 1989), tolerance for ambiguity in 

L2 (Dewaele & Shan, 2013). While a majority of research has been concentrated 

on negative emotions of language learners, Arnold and Brown (1999) conducted 

the study about positive foreign language emotion and concluded that

Task value as one of the motivational beliefs can be defined as learners’ 

judgement of how meaningful, useful, and interesting a program is to learners 

(Eccles & Wigfield, 2002). The result of the previous research suggested that 

task value belief positively predicted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s including 

choice of future learning activities or professions (Eccles & Wigfield, 2002), and 

school achievement (Artino & Stephens, 2009; Zusho, Pintrich, & Coppola, 2003).

Research questions of this current study were formulated as follows:

(1) Are there any significance among L2 learners’ emotions toward language 

learning (the Foreign Language Enjoyment questionnaire &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ubjective task values, L2 language proficiency (QPT & 

self-perceived L2 proficiency), and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risis by grade levels and gender? (one-way ANOVA)

(2) What a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 emotions toward language 

learning, subjective task values, L2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correlational study)

(3) To what extent do L2 learners’ emotions, subjective task values, L2 

language proficiency predict participants’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risis?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hus to identify the independent 

variables linked to the perceptions of L2 online learning that can help instructors 

create the optimal learning environment to make up for academic losses due to 

the unprecedented COVID-19 pandemic crisis since 2020.

III. METHODS

1. Participants

A total of 67 participants (Female: 45, Male: 22) completed all sets of online 

questionnaires. Participants’s age ranged from 18 to 3o (M=22.34, SD=2.29). 

Participants were Koreans and had Korean as their first language. They have 

majored in English Education at a university located in Jeolla province and had 

studied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t least since 3rd grade at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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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10 years at the time of the study. The number of participants by grade is as 

follows: 1st year (N=15), 2nd year (N=15), 3rd year (N=26), 4th year (N=11).

2. Instruments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Foreign Language Enjoyment questionnai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LE) &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FLCA): FLE and FLCA 

were used and adapted from the original forms in translated forms. The FLE has 

19 items and FLCA has 8 items, with options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The FLE was developed to assess 

learners’ enjoyment toward foreign language learning (i.e., favorable learning 

atmosphere, positive reactions to foreign language learning, teacher’s support or 

encouragement, etc) while the FLCA measures foreign language anxiety (i.e., 

anxiety, fear, confusion, discomfort, etc). Cronbach Alpha of FLE is .881 (19 

items) while Cronbach Alpha of FLCA is relatively low with .799 (8 items), which 

can be considered as reliable.

(2) Quick Placement Test (QPT): this test was designed to measure L2 

learners’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which was develop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and Cambridge ESOL to provide teachers with reliable but accessible results 

for their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The test consists of 60 multiple choice items 

(maximum possible score: 60). Of the two available versions (computer-based & a 

paper and pen), a paper and pen version was used in this study.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took this test when they were in their 1st or 2nd year of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QPT were converted into band descriptors and then 

compared to the results of self-perceived language proficiency based on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TABLE 1

Score Reports of QPT and Equivalent Level Descriptors of Council of Europe Level

QPT scores Level & Descriptors Council of Europe Level & Descriptors

0-10 0.1 Beginner --

11-17 0.2 Breakthrough A1  Basic User

18-29 1 Elementary A2  Basic User

30-39 2 Lower Intermediate B1 Independent User

40-47 3 Upper Intermediate B2 Independent User

48-54 4 Advanced C1  Proficient User

55-60 5 Very advanced C2  Proficient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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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lf-Perceived Language Proficiency: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identify their self-perceived English proficiency based upon the translated form of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L). CEFRL 

consists of five major communicative functions (Listening, Reading, Spoken 

Interaction, Spoken Production, and Writing), with six levels of language 

proficiency (A1 & A2 Basic user, B1 & B2 Independent user, C1 & C2 Proficient 

user). In each grid, ‘can-do’ statements describe language learners’ ability to 

perform with language at each proficiency level. Cronbach Alpha for self-perceived 

language proficiency is 0.851.

(4) Subjective Task Value questionnaire: This questionnaire consists of four 

main categories (Efficacy for English, Interest Value, Utility Value and Attainment 

Value) with 20 items, which were adapted from the original form and were 

translated into Korean. The items are intended to measure the participants’ 

intrinsic task value of English learning. Cronbach Alpha is very high with .901.

(5) Perceptions of L2 Online Learning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comprises 20 items with the five major categories (Perceived usefulness, Attitude 

toward using, Intention to use, Computer anxiety, Enjoyment, Self-efficacy). It is 

intended to identify L2 learners’ perceptions of the general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reliability index, Cronbach Alpha, shows that it is very high with 

.952. All the items in the questionnaire were measured on 5-Likert scale and 

higher scores mean higher levels of perception on each item. In the case of 

negative statements in Likert scales, reverse coding was performed and calculated 

for reliability and other statistics.

3. Procedures and Analysi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ick Placement Test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2018, 2019, 2020, and 2021. The rest of the questionnaires 

(FLE, FLCA, self-perceived language proficiency, Subjective Task Value) were 

collected during the 2021 spring semester and entered into the Excel program for 

further analysis. SPSS 26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nd to obtain the 

validity of the instruments in this study.

IV. RESULTS

The participants’ QPT mean scores were 35.42 (Possible Maximum Score: 60) 

(SD=5.889) while the total mean of self-perceived language proficiency was 3.34 

(SD=.771).  Of the four questionnaires, the mean scores of the FLCA were the 

lowest (M=2.71, SD=.691) while the mean scores of the Subjective Task Value 

were the highest (M=4.14, SD=.475), followed by FLE mean scores (SD=4.03, 

SD=.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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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Language Proficiency, Emotions, and Perceptions of Online 

Learning

Variables M SD Min Max 왜도 첨도

QPT 35.42 5.889 19.00 48.00 -.060 -.116

Subjective Task Value 4.14 .475 2.90 5.00 -.396 -.205

FLE 4.03 .456 2.94 4.89 -.109 -.435

FLCA 2.71 .691 1.25 4.25 -.127 -.316

Listening 3.24 .971 1 6 .727 1.867

Reading 3.70 .835 1 6 -.509 1.504

Spoken Interaction 2.82 .920 1 5 .369 -.074

Spoken Production 3.04 1.036 1 6 .161 .430

Writing 3.90 1.089 1 6 -.150 -.207

Language Proficiency 
(Total Mean)

3.34 .771 1.00 5.20 -.014 1.190

Perceptions of L2 
Online Learning

3.91 .605 2.14 4.86 -.317 -.090

QPT mean scores of proficiency levels of the participants and self-assessed 

language proficiency (total mean) using CEFR were 35.42(SD=5.889) and 

3.34(SD=.771), respectively. When switching these means to a band descriptor 

shown in Table 1, both means fell within the ‘upper intermediate’ level, implying 

both the test and self-assessment could serve as legitimate tools in assessing 

participants’ language proficiency.

1. Result of Grade Levels and Gender Effect 

The first research question focuses on the effects of grade levels and genders 

on six dependent variables (QPT, Task Value, FLE, FLCA, Self-perceived 

language proficiency,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For our analysis, two 

types of comparison groups were created depending on grade levels (1-2 years 

vs. 3-4 years) and gender (female vs male). The descriptive analysis in Table 3 

shows that there was only one significant mean difference between the grade 

levels by university years on QPT (F(1,65)=21.887, p<.000) scores. The overall 

score tendency suggested that 3-4th year students yielded better scores across 

all the variables even though the mean scores of the instruments were not high 

enough to show significance except Q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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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f all the Variables and ANOVA Results by Grade Levels

Dependent Variables
1-2 year(N=30)

Mean (SD)
3-4 year(N=37)

Mean (SD)
F Sig.

QPT 32.04(5.332) 38.18(4.831) 21.887** 0.000

Subjective Task Value 4.10(0.565) 4.17(0.392) 0.379 0.540

FLE 3.98(0.498) 4.07(0.421) 0.675 0.414

FLCA 2.74(0.678) 2.68(0.711) 0.106 0.746

Language Proficiency 
(Total Mean)

3.34(0.880) 3.34(0.682) 0.000 0.998

Perceptions of L2 Online 
Learning

3.84(0.574) 3.97(0.631) 0.858 0.358
 

Table 4 showed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all the variables and ANOVA results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gender. Male students obtained higher mean scores 

across all the instruments except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Unlike the 

effect of grade level,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FLE (F(1,65)=8.184, 

p=.006), FLCA (F(1,65)=6.633, p=.012), self-perceived language proficiency 

(F(1,65)=5.472, p=0.022).

TABLE 4

Descriptive Analysis of all the Variables and ANOVA Results by Gender

GENDER
FEMALE (N=45)

Mean (SD)
MALE (N=22)

Mean (SD)
F Sig.

QPT 34.90 (6.007) 36.38(5.678) 0.864 0.356

Subjective Task Value 4.06(0.463) 4.29(0.473) 3.372 0.071

FLE 3.929(0.425) 4.25(0.450) 8.184* 0.006

FLCA 2.56(0.708) 3.01(0.561) 6.633* 0.012

Language Proficiency 
(Total Mean)

3.19(0.754) 3.65(0.730) 5.472* 0.022

Perceptions of L2 Online 
Learning

3.96(0.553) 3.82(0.705) 0.802 0.374
 

Figure 1 delineates the score patterns of QPT and self-assessment language 

proficiency of the participants by grade levels and gender. For the comparisons 

among the scores, z-transformed scores were used in order to compare two 

different types of raw scores (*as part of a standard score, z-scores allow to 

compare different kinds of variables by standardizing th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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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ore Patterns of QPT and Self-perceived Language Proficiency

Regardless of gender, the higher the grade, the higher the score on the QPT 

test. On the other hand, when comparing individual language skills by gender, male 

students generally outperformed female students in QPT and all language skills. 

The graph also demonstrated that the low-grade male group assessed their 

listening ability the highest among all the language skills, but the listening ability 

was rated the lowest for the high-grade male group.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possibility, however, that female students’ self-assessment has been more 

stringent than male students. The reason may be a stricter propensity for 

self-assessment done by female students, or it could be because of the better 

language ability that male students have developed in the program.

Given the fact that most participants took QPT within a year after they got 

admitted into the program, the gap between their English ability before and after 

COVID-19 pandemic crisis becomes clear. Obviously, their ability difference cannot 

be attributed entirely to COVID-19, but it is assumed that it had some effect. In 

further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crisis and the efforts to recoup subsequent academic losses from it.

2.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Research question 2 addressed the inte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The 

correlations regarding the variables were tested using the Pearson correlation shown 

in Table 5. The perceptions of L2 online learning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oreign language enjoyment and subjective task value.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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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rrelation showed that the higher foreign language enjoyment and the subjective 

task value, the higher the participants’ perception levels toward online L2 learning.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among All the Variables (N=67)

Variables 1 2 3 4 5

1. QPT 1     

2. Language Proficiency (total mean) .288* 1    

3. TV .154 .428** 1   

4. FLE .275* .322** .716** 1  

5. FLCA .133 .443** .384** .169 1

6. Perceptions of L2 Online Learning -.057 .066 .435** .532** -.013

*p<.05, **p<.001

3. Critical Factors for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Starting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if the seven independent variables significantly predicted participants’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The result revealed that only two predictor 

variabl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The two predictor variables were gender 

(t=-2.330, p<.024) and foreign language enjoyment (t=3.320, p<.002).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Predicting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ß t P VIF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Constant) 1.444 2.148 .036

Grade Level .087 .071 .534 .596 1.565

GENDER -.371 -.291 -2.330* .024 1.365

QPT -.025 -.237 -1.719 .092 1.672

TV .174 .138 .801 .427 2.591

FLE .744 .565 3.320* .002 2.534

FLCA -.015 -.017 -.137 .891 1.386

Language 
Proficiency

.012 .015 .114 .910 1.499

F(5, 61)=4.278 p=.002 Adjusted R2=.199 R2=.260

 



한국언어과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

310

As shown in Table 6, the total amount of variance that was predictable from the 

two predictors was 26.0% and the adjusted R2 change of 19.9%. The overall 

regression model was successful in explaining approximately 19.9% of the 

adjusted variance in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In sum, gender and 

foreign language enjoymen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at p<.05.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could be predicted with the degree of foreign 

language enjoyment and gender. The rest of the variables entered did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predicting participants’ perceptions of online learning.

V. DISCUSSIONS AND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participants’ language proficiency, 

language learning enjoyment/anxiety, and subjective task value on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during COVID-19 pandemic crisi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focused on the effects of grade levels and gender effect on different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The ANOVA results showed that the grade levels of the 

participants only lea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QPT, indicating that the 

participants who got admitted into the program before and after COVID-19 pandemic 

demonstrated different levels of language proficiency. Meanwhile, there was 

significance found in foreign language enjoyment, foreign language class anxiety, and 

self-assessed language proficiency with respect to gender. Male students obtained 

higher scores in all the above-mentioned variables compared to female students.

Fo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e tri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all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which are assumed to have an impact on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uggested that 

there were positive an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oreign language 

enjoyment, subjective task value, and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The 

last research question was to identify crucial factors affecting participants’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during COVID perio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successful in explaining approximately 19.9% of the adjusted variance in the 

perceptions of online L2 learning. The finding showed that foreign language 

enjoyment and gender effect had contributed to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xplain the perceptions of onl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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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과업에서 언어형태의 복잡성이 

주목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조윤경
(부경대학교)

1. 서론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입력(input)의 중요성은 오랜 전부터 강조되었지만, 출력의 역할은 

입력을 처리하여 생긴 언어지식의 결과물로서 다소 한정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Swain(1985)은 출력가설(output hypothesis)을 제안하여 입력만큼이나 출력 또한 언어학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Swain은 출력이 학습과정에서 주목 유

도 기능(noticing/triggering function), 가설 검증 기능(hypothesis-testing function) 및 

상위 언어적 기능(metalinguistic function)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목 유도 기능은 출력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모르고 있는 요소를 깨

닫게 되며 이로 인해 이후의 입력자료에서 그와 관련된 요소에 더 주목하게 됨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의 목표언어형태에 대한 주목은 학습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특히 

Schmidt(1990)의 주목가설(noticing hypothesis)을 통해 더욱 강조되어왔다. 주목가설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어떤 요소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소에 의식적으로 주목해야 한

다. Schmidt(1990, 1995)의 주목가설에 근거를 두어 Swain(1985)이 주장한 출력의 주목 

유도 기능을 검증하고자 시도한 선행연구들은 각기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Izumi와 

그의 동료들(Izumi and Bigelow 2000; Izumi et al. 1999)은 출력 중심의 활동과 입력 

중심의 활동에서 학습자들의 주목과 학습이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고하였다. 반

면에, 국내에서 실시된 몇몇 연구들은 출력활동이 목표언어형태에 대한 학습자들의 주목 및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Uggen(2012)은 출력활동에서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이 학습자들의 주목 및 학

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정법의 과거형 구문(present hypothetical- conditional 

structure)과 과거완료형 구문(past hypothetical-conditional structure)을 각각 복잡성 수

준이 낮고 높은 목표언어형태로 가정하고, 각각의 목표언어형태와 관련된 에세이 쓰기(essay 

writing) 활동이 학습자들의 주목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의 목표언어형태에의 주목에 있어서는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에 따른 차이는 발견

되지 않았다. 반면에, 사후 작문시험에서는 복잡성 수준이 높은 목표언어형태와 관련된 출력활

동을 한 집단이 입력활동을 한 통제집단과 복잡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언어형태와 관

련된 출력활동을 한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는 Uggen(2012)의 연구를 부분 반복연구(partial replication study)를 실시하여, 

Uggen(2012)의 연구와 동일한 목표언어형태를 대상으로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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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력활동이 학습자들의 주목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다. 하지만, 출력활동으로 에세이 쓰기 활동을 활용한 Uggen(2012)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는 그림보고 문장쓰기(picture-cued sentence writing) 활동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양한 

출력양상이 나올 수 있는 에세이 쓰기 활동과는 달리 그림보고 문장쓰기 활동은 주어진 그림

에 의거하여 문장을 작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출력향상을 다소 통제할 수 있다. 이는 곧 출

력활동을 통해 발현되는 학습자들의 출력 결과물과 출력과업 이후에 주어지는 예시글(model 

writing) 즉 입력자료와의 높은 유사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예시글에 좀 더 주목할 가능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주목을 측정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자 한다. 주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예시글에의 밑줄 긋기를 분석한 Uggen(2012)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Philp(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주목 측정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첫 

번째 출력활동에서 목표언어형태와 관련된 오류가 후속적으로 제시된 피드백을 받거나 입력

자료를 읽은 후에 실행한 동일한 출력활동에서 수정된다면 해당 요소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주목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학습자들의 모든 주목을 측정하

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식적인 인식(conscious attention)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 밑줄 

긋기에 비교하여 좀 더 정확하게 학습자들의 주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실험설계상에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변형하여,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Uggen(2012)의 부분 반복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출력활동이 학습자들의 주목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목표언어형태에 대한 학습자의 주목과 학습간

의 관계가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출력활동에서 학습자들의 목표언어형태에의 주목이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출력활동에서 학습자들의 목표언어형태 학습이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는 2016년 2학기에 부산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 네 학급의 여학생 10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이며, 해당 학교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규 영어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본 연구의 모든 실험과정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네 학급은 두 실험집단과 두 통제집단으로 무선할당되었다. 두 실험집단은 복잡성 수준이 

다른 두 목표언어형태에 대한 실험처치를 각각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복잡성 

수준이 낮은 목표언어형태(즉 가정법 과거형 구문)에 대해 실험처치를 받은 실험집단 A반 

27명, 복잡성 수준이 높은 목표언어형태(즉 가정법 과거완료형 구문)에 대해 실험처치를 

받은 실험집단 B반 27명, 가정법 과거형 구문과 과거완료형 구문 각각에 대한 사전·사후

시험만을 수행한 통제집단 A반 27명과 통제집단 B반 27명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도구는 실험처치 전·후에 목표언어형태에 대한 학습자들의 지

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사후시험이다. 우선, 사전·사후시험은 본 연구의 목표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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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 가정법 과거형 구문과 과거완료형 구문에 대하여 각각 24문항 그리고 목표언어형태

와 관련 없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전·사후시험에서 목표언어형태와 관련된 총 24개

의 문항들은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각각 50%씩 구성되었다. 이 중 이

해능력 영역은 주어진 문장이 올바르게 표현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법성 판단 유형으로 이

루어졌다. 표현능력 영역은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 해당 문장의 빈 칸을 완성하는 빈 칸 

채우기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Cronbach α 계수를 통해 분석된 사전·사후시험의 신뢰도는 

각각 .83과 .86으로 분석되었다.

실험처치가 실시되기 전에 사전시험을 통해 목표언어형태에 대한 네 집단의 사전지식 수

준을 비교하였다. 실험처치는 정규 영어교과 수업시간에 총 4차시 걸쳐 실시되었다. 각 차

시는 제시되는 그림과 사용되어야 하는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우선 

두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3-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짧은 문단

을 읽었다. 이 후에 학습자들은 각각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2개의 그림을 총 4쌍을 받고, 

각 쌍의 그림들이 의미하는 문장을 if-절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즉 각 차시당 총 4문장을 

작성하였다.

문장쓰기 활동을 완료하고 활동지를 제출한 후에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문장쓰기 활동의 

예시글이 될 수 있는 입력자료를 제공받았다. 해당 입력자료에 대해 읽기 활동을 마치고 예

시글을 다시 교사에게 제출한 후에 학습자들은 앞서 수행했던 그림보고 문장쓰기를 다시 실

시하였다. 각 차시의 활동은 약 25분이 소요되었다. 4차시의 활동이 완료된 직후에 실험집

단들은 사후시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두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에서 관찰될 수 있는 학습의 

효과가 오로지 실험처치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성숙효과를 배제시키기 위

해 설정되었다.

두 통제집단은 사전·사후시험을 일주일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일주일동안 통

제집단은 정규 영어 교과서의 독해 지문을 중심으로 교사의 강의 중심의 읽기 활동에 참여

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제집단은 교과서의 독해 지문에서 제시된 어려운 어휘에 대한 설명

을 듣고, 해당 지문의 주제문장을 찾고 세부 정보를 찾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때 독해 

지문에서 목표언어형태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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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실험집단 A 
[가정법 과거]

실험집단 B 
[가정법 과거완료]

통제집단 A
[가정법 과거]

통제집단 B
[가정법 과거완료]

사전 시험: 실험처치 시작 일주일 전

↓ ↓ ↓

 1차시 
(25분)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형’ 
문장쓰기 → 지문읽기 & 
밑줄 긋기 →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형’ 문장쓰기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완료형’ 
문장쓰기 → 지문읽기 & 
밑줄 긋기 →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완료형’ 문장쓰기

교과서 
독해지문을 

중심으로 읽기 
활동

교과서 독해지문을 
중심으로 읽기 

활동

↓ ↓

2차시 
(25분)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형’ 
문장쓰기 → 지문읽기 & 
밑줄 긋기 →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형’ 문장쓰기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완료형’ 
문장쓰기 → 지문읽기 & 
밑줄 긋기 →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완료형’ 문장쓰기

↓ ↓

3차시 
(25분)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형’ 
문장쓰기 → 지문읽기 & 
밑줄 긋기 →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형’ 문장쓰기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완료형’ 
문장쓰기 → 지문읽기 & 
밑줄 긋기 →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완료형’ 문장쓰기

↓ ↓

4차시 
(25분)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형’ 
문장쓰기 → 지문읽기 & 
밑줄 긋기 →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형’ 문장쓰기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완료형’ 
문장쓰기 → 지문읽기 & 
밑줄 긋기 → 그림보고 

‘가정법 과거완료형’ 문장쓰기

↓ ↓ ↓

사후시험: 마지막 실험처치 직후

<그림 1> 실험절차

3. 결과 및 논의

1) 출력활동에서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이 목표언어형태에의 주목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출력활동의 주목 유도 기능이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

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출력활동에 참여한 두 실험집단의 출력활동 결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차시에서 첫 번째 출력활동에서 작성한 작문에서 목표언어형태와 

관련된 오류 개수를 세고, 후속적으로 제시된 예시글을 읽은 후에 다시 작성한 작문에서 해

당 오류가 수정된 개수 및 비율을 구하였다. 표 1는 4차시에 걸쳐 출력활동에서 나타난 오

류 개수와 수정 개수 및 비율을 제시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가정법 과거형 구문과 관련

된 출력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개수는 총 48개이며,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의 경우

에는 총 80개이다.

우선 가정법 과거형 구문과 관련된 출력활동에서 4차시에 걸쳐 한 학생당 평균적으로 약 

41개(약 86%)의 오류가 나타났으며, 후속적으로 제시된 예시글을 읽은 후에 참여한 동일

한 활동에서 해당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약 23개의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처음 오류의 약 

56%가 2차 작문에서 수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번의 동일 출력활동을 한 후에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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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 오류의 개수는 4차시 합계 총 약 18개로 전체 가능한 오류개수의 약 38%로 나

타났다. 한편,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과 관련된 첫 번째 출력활동에서는 가능한 오류 총 80

개에서 약 92%에 해당되는 약 74개의 오류가 관찰되었으며, 후속 예시글을 읽은 후에 다

시 실행한 출력활동에서는 약 34개의 오류가 수정되어 처음 오류의 약 47%가 수정된 것으

로 나타났다. 두 번째 출력활동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오류의 개수는 전체 4차시 합계 약 

39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가능한 오류 개수 80개에서 약 49%에 해당된다. 

<표 1> 출력활동에서 나타난 평균 오류 개수와 수정 개수 및 비율

　

최초 오류 오류 수정 최종 오류

개수 비율
(최초오류/가능한 오류) 개수 비율

(수정/최초 오류) 개수 비율
(최종오류/가능한 오류)

과거형 실험집단
(가능한 오류 

총 48개)
41.3 86.04% 23.21 56.20% 18.09 37.69%

과거완료 실험집단
(가능한 오류 

총 80개)
73.84 92.30% 34.41 46.60% 39.43 49.29%

2) 출력활동에서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이 목표언어형태 학습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출력활동이 목표언어형태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후시험 평균점수(24점 만점)는 가정법 과거형

(이하 ‘과거형’) 실험집단과 가정법 과거완료(이하 ‘과거완료’) 실험집단이 각각 17.98점과 

16.91점으로, 과거형 통제집단(M=8.96)과 과거완료형 통제집단(M=8.48)보다 높게 나타

났다. 사후시험의 세부영역인 이해영역 및 표현영역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된다. 이해영

역(12점 만점)에서 과거형 실험집단과 과거완료형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각각 8.65점과 

7.54점으로 나타난 반면에, 과거형 통제집단과 과거완료형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는 각각 

5.76점과 5.65점으로 실험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현영역(12점 만점)에서도 과거형 실

험집단(M=9.33)과 과거완료형 실험집단(M=7.87)의 평균 점수가 과거형 통제집단

(M=3.20)과 과거완료형 통제집단(M=2.83)보다 높았다.

<표 2>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 및 활동유형에 따른 집단별 사후시험 총점 및 세부영역 

소합계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사후분석

총점 2072.787 3 690.929 48.308 .000 과거형 실험집단 = 과거완료형 실험집단 > 
과거형 통제집단 = 과거완료형 통제집단 

이해영역 170.917 3 56.972 16.438 .000
과거형 실험집단 > 과거완료형 실험집단 > 
과거형 통제집단 = 과거완료형 통제집단 

표현영역 872.433 3 290.811 47.89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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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균점수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시험 총점 및 

세부영역 소합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다변량 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표 2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 사후시험 총점에서 목표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 및 활동유형에 따

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는 두 실험집단의 총점이 두 통제집

단의 총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해 및 표현영역의 소합계에서도 목표

언어형태의 복잡성 수준 및 활동유형에 따른 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해 및 표현영역 모두에서 두 실험집단의 소합계는 두 통제집단의 소

합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과거형 실험집단이 과거완료형 실험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평가영역에서 과거형 실험집단이 과거완료형 실험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는 정보처리 이론(VanPatten 1996, 2004)을 지지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외국어 학습자들의 정보처리 능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목표언어형태와 의

미를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복잡한 목표언어형태를 수반하는 과

업은 더 많은 정보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외국어 학습

자들이 복잡한 목표언어형태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부담은 학습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Laughlin and Heredia 1996; McLaughlin et al. 

1983). 반면에, 상대적으로 복잡성 수준이 낮은 목표언어형태는 좀 더 수월한 정보처리를 

수반하므로, 학습자들이 해당 목표언어형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가질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력활동에 참여한 두 실험집단은 

교과서 중심의 읽기 수업을 받은 통제집단보다 사후시험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후시험의 이해영역 및 표현영역 소합계에 대해서는 두 실험집단 중에서 상대적으

로 복잡성 수준이 낮은 목표언어형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복잡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언어형태와 관련된 출력활동을 한 집단

에서 좀 더 많은 오류수정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복잡성 수준이 높은 목표언어형태를 학

습한 집단보다는 복잡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언어형태를 학습한 집단에서 오류수정 

비율과 목표언어형태의 학습간의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상의 제한점으로 인해 한정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출력활동에서의 오류가 관련 예시글을 읽은 후

에 다시 실행한 두 번째 출력활동에서 수정되었다면 학습자는 입력자료에서 해당 목표언어

형태를 주목하였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주목 측정 방법은 목표언어형태와 관련하여 학습

자들이 인지한 것을 모두 측정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목을 측정하기 

위해 좀 더 다각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목표언어형태

를 적절하게 사용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빈 칸 채우기 유형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표현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한 문장에 국한하여 목표언어형태의 사용을 측정한 것이

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처치 후 학습자들의 학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유작문(free 

writing) 또는 면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목표언어

형태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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